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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힘 으로서의 종교 그 안과 밖,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

목  차

들어가는 말 . Ⅰ

종교의 안과 밖. Ⅱ

사회의 탄생과 사회 속의 종교. Ⅲ

영향력의 종교적 진정성. Ⅳ

들어가는 말. Ⅰ

종교의 사회적 힘을 파악하려면 다음 네 가지 기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 첫째 종교적‘ ’ . , ‘ ’

이란 무엇인가 둘째 사회적이란 무엇인가 셋째 종교적 와 사회 적 는 어떤 관계에 있는. , ‘ ’ . , ‘ ( )’ ‘ ( )’

가 넷째 종교의 힘 이란 무엇이며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 ‘ ’ . 

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종교의 개념에 대한 오해의 양상을 살펴보고, ‘ ’ , 

적절한 개념적 이해를 시도한 뒤 종교와 사회가 만나는 지점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 , 

종단으로서의 종교가 양적 확장을 도모하는 과정과 사적 경제활동이 공적 가치로 인정받으며 , 

더욱 강화되고 있는 사회의 특징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셋째 종교는 사회. , 

의 일부이면서도 사회를 재형성시키는 초사회적 힘의 출처이기도 하다는 데서 종교의 고유성

을 찾아본다. 

이를 위해 종교에 대한 오해의 근간인 언어와 이해의 문제 및 종교의 구조와 특징 오늘 ‘ ’ ‘ ’ , 

우리가 사회 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 그리고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정리‘ ’ ,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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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안과 밖. Ⅱ

이해의 시간성과 공간성1. 

모든 언어에는 긴장이 있다. 언어와 그 언어가 지시하는 세계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구체적  

사물을 지시하는 수단 정도라면 긴장은 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시된 대상의 의미 등 그, 

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소쉬르가 언어라는 기호 를 . (signe) 기표( , 記表

과 기의 로 나누어 보았듯이 가령 나무라는 글자나 음성은 나무의 이signifiant) ( , signifie) , ‘ ’記意

미지 청각영상나 개념과 사실 별 관계가 없다( ) . 배 와 배 와 배 의 기표는 같지만  ‘ ( )’ ‘ ( )’ ‘ ( )’船 梨 腹

기의는 다르다 이때 . 기의는 본래부터 내재해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고, 

기표와 기의의 결합 즉 기호는 자의적이다 소쉬르 , .( 2019, 94-96) 사회적 언어체계로서의 랑그‘ ’

와 개인들의 발화행위로서의 빠롤도 구분된다 개인들의 발화행위로서의 빠롤은 집단이 합의‘ ’ . 

하는 랑그 안에서 의미가 발생된다 누군가의 발화행위가 모든 이에게 객관적이고 동일한 수준. 

과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발화자와 청취자 사이에서 언어가 오갈수록 긴장은 증폭된다 발화자의 내적 의도( ) ( ) . 

와 그 의도에 따라 발화된 언어가 동일하지 않을 뿐더러 청취자에 의해 수용된 언어 사이에서 , 

긴장은 커진다. 발화자의 언어는 그가 처한 맥락에서 나왔고 청취자는 청취자대로 그 언어를 , 

자신의 상황에서 기존의 선입견에 따라 수용한다 추상적인 개념이 오가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 

는 긴장이 더 커진다. 소쉬르는 이렇게 말한다 언어랑그에는 차이만이 존재한다 소쉬르  : “ ( ) .”(

2019, 166) 

이 차이는 저마다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해온 데서 발생한다 이때의 맥락에는 . 시

간성과 공간성을 모두 들어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에서 인간 존재의 구조를 시간성. 『 』

으로 파악하고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에서 하이데거의 시간을 역사적인 차원으로 구체화, 『 』

시켰다 둘 다 시간적인 거리가 이전과는 다른 이해를 낳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시간은 추상적이지도 관념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공간은 시간의 단순한 외적 , , . 

연장 이 아니다 시간은 구체적 공간 안에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으로만 확인된다 시간성( ) . . 延長

과 공간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윤리학자 와쓰지 데쓰로. (和 哲

는 이해의 공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 ‘ ’ . 郞 풍토‘ ( )’風土 라는 일본적 나아가 동아시아적 언, 

어로 풀어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단순히 일반적인 과거 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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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풍토적 과거를 짊어지고 있다 와쓰지에 의하면 역사는 처음부‘ ’ .”( 1996, 19-20) , 和 哲郞 

터 풍토적 이다 인간의 모든 이해는 풍토 안에서 풍토에 어울리게 발생한다‘ ’ . . 

물론 동일한 풍토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동일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쉬르. 

의 언어론을 여기에 적용하면 사실상 개인들의 풍토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저마. 

다 다양한 시간을 살아간다 동일한 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세대에 따라 성별. 21 , , 

에 따라 빈부 내지 계급에 따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 

이해는 특정 대상에 대한 동일한 복제가 아니다. 이해는 다양한 차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며 

이해자의 맥락에 어울리게 발생한다 어느 정도 오해이기도 하다 오해이되 오해를 통해 접점. ‘ ’ . , 

이 찾아지고 소통이 된다는 점에서 창조적 오해이다 변증법적 오해로서의 이해라고도 할 수 . 

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라는 것은 없다 이해가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사실만이 보편적. 

이며 차이와 긴장을 인정하는 행위만이 객관적이다 종교라는 말을 쓸 때도 이런 사실을 염두, . ‘ ’

에 두어야 한다.

종교 에 대한 오해와 이해2. ‘ ’

흔히 종교 하면 교회나 절과 같은 건물 신부나 스님 같은 신분의 사람들 십자가나 일원상 ‘ ’ , , 

같은 상징물 경전이나 교리 같은 언어 체계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의례 좌선과 같은 수행 그, , , , 

리고 선교 행위 등과 같이 외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연상 즉 연결된 상상이나 생각 자체가 문젯거리는 아니다 문제는 그 연상이나 상상 ( ), . 聯想

혹은 생각을 그 자체로 종교로 간주하거나 그것이 종교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 종교는 , . 

입체적 현상이다. 가시적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가시적 세계를 낳은 비가시적 근원의 세계도 

있다 종교의 전체에 근접한 모습을 보려면 외적이고 가시적 현상들은 물론 그것을 낳은 출처. ‘ ’

로 들어가야 한다. 그 출처 혹은 근원을 캔트웰 스미스 같은 종교학자는  신앙(faith)이라 부른다. 

신앙은 초월의 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인간의 내적 능력이다 현실의 너머 혹은 근원을 상‘ ’ . 

상할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어법으로는 교리적 신념체계 와 비슷하게 쓰이 (beliefs)

곤 하지만 신앙은 신념체계가 아니다 일부 신념체계의 형태로 표출되는 심층적 근원이다 사, . . 

르트르가 인간을 대자 존재라고 규정하며 인간에게 자기 대상화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듯이‘ ’ , 

신앙은 대상화된 객체로서의 나와 대상화하는 주체로서의 나 가운데 후자의 역량과 통한다‘ ’ ‘ ’ . 

자기 대상화는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인간에게는 현재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 초월의 능력 이다 그 . 자기 초월의 능력 속에서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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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등장한다 종교에서의 초월자는 자신 안에서 나왔으면서도 기존 언어나 개념으로 전부 ’ . ‘ ’

표현하기 힘들 어떤 압도적 실재에 붙여진 용어이다 본래적인 자기 초월의 능력이 일반적인 . 

자기를 압도하며 자신 안에서 새롭게 보인 그 실재에 사람들은 초월자 혹은 신이라는 이름‘ ’ ‘ ’

을 붙인다. 

이것은 자기 밖의 타자적 존재 같지만 실은 , 본래적인 자신이거나 본래적인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 의 어떤 것, ‘ +@’ 이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경험 이전적 상태라는 점에서 본각. ‘ ( )’本覺

이나 은혜 혹은 은총 과도 같은 차원이다 초월자는 인간에게 본래 부여되어 있으면서 때론 ‘ ’ ‘ ’ . 

일상적 질서를 뒤흔들어 재정립하도록 솟구치는 근원적 힘에 붙여진 이름이다. 초월자라는 ‘ ’

기표에 머물지 말고 설령 그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된다 해도 인간 안에서 그 출처를 볼 수 , ,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어떻든 초월자를 말한다는 것은 인간 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

이다 종교의 언어를 종합해보면 인간의 심층에는 초월의 능력 엄밀하게는 초월을 경험하고 . , , 

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진화의 산물이든 그보다 더 시원적인 것이든. , 

종교라는 현상은 이런 능력에서 시작된다 이런 능력에 기반한 초월자의 경험 혹은 우주적 진. 

리에 대한 깨달음이 언어적으로 실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표현되면서 종교라는 종합적 현상, , 

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겉과 속의 긴장3. 

이때 초월의 능력과 그 능력에 기반한 초월 경험은 구분해야‘ ’ ‘ ’ 한다 본래적 능력과 구체적  . 

경험은 다르다. 능력은 경험의 근원이자 출처이고 경험은 이미지든 언어든 어떤 형식으로든‘ ’ , ‘ ’

지 외적으로 표현된 세계이다 더욱이 경험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 자체. , , 

로 해석적이다 이찬수 제 장.( 2015c 9 ) 

이와 관련해 종교적 선각자들의 이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무차별성과 평등성 등으로 수렴된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현실에서 매긴 우열의 가치와 차별적 행동을 무화시켜야 한다는 윤리적 요청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언어적 표현과 실천적 원리에 동의하며 선각자의 진리를 추체험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조

직과 제도가 형성된다 이 조직과 제도가 전술했던 종교의 외적이고 가시적 측면이다. . 

체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 기존의 언어 문화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외, , . 

적이고 가시적인 표현들이 내면을 자극하고 촉발시키면서 외적 표현의 근원 혹은 심층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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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알려준다. 이 심층이 그렇게 촉발시킨 외적 표현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외적  , 

표현은 개인과 집단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사회 안에 전달되고 역사적으로 전승된다, . 

캔트웰 스미스는 이렇게 전달되고 전승된 세계를 축적적 전통 이라 명명한 ‘ ’(cumulative tradition)

바 있다. 

그렇게 내면과 외면 신앙과 전통은 상호 순환하는 관계에 있다, . 소쉬르의 언어론에서처럼 , 

개인들의 빠롤이 랑그 안에서 랑그를 실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랑그에 영향을 미치고 ‘ ’ ‘ ’ , 

변용시켜 나가기도 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통과 신앙이 상호순환 한다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 . 언어적 표현과 그 언어가 지시하

는 세계가 동일하지 않듯이 외적 표현과 그 표현의 출처는 구분된다 구분된다는 사실을 의식, . 

하지 못한 채 교리 체계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전통을 절대시하거나 초월의 세계와 동, 

일시하거나 양적 규모로 우열을 판단하는 데서 각종 문제가 생겨난다. 이것은 종합적이고 입체 

적인 인간 현상으로서의 종교를 일부의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언어를 넘어서는 근원의 세계를 , 

구체적 제도나 조직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링컨 이 종교를 내적 신앙과 관련한 담론 의례와 관련한 실천 행위(Bruce Lincoln) , , ① ② ③ 

담론과 행위에 공감하는 이들의 공동체 공동체를 제어하는 제도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 ④ 

하면서 거룩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각종 폭력적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링컨 여기에도 ‘ ’ .( 2005) 

신앙과 같은 근원의 세계를 언어적 신념 혹은 조직과 제도의 일부와 동일시하거나 일부 표현‘ ’ ,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 냥 오해하면 안 된다는 비판적 제언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벌어지는 근본 이유는 일상 언어 이전의 내적 경험과 일상 문법에 

따른 외적 표현 사이에서 긴장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외적 세계는 종교의 가시적 측면이기는 

하되 종교 자체이거나 종교의 전부는 아니다 사랑의 감정을 사랑한다 는 말로 표현하고 그 , . ‘ ’ , 

말을 듣고서 상대방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착각이나 거짓으로 사랑, ‘

한다 말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화한 교리나 제도화한 집단 자체를 종교의 본질 혹은 전체와 ’ . 

단순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종교의 사물화4. ‘ ’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직이나 제도 언어화된 교리적 표현 자체를 종교의 핵심 또는 진리 자, 

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더 크다. 표현상의 차이를 진리의 차이로 나아가 우열로 여기고 자기  , 

우월성의 근거로 삼다가 물리적 힘의 크기를 내세우며 상대를 억압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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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수나 붓다 같은 종교적 선각자들은 물리적 힘의 크기를 중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일차. , 

적 메시지가 전승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 제도를 유지하고 확장 내지 

강화시키는 행위 자체가 마치 선각자들의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간주되곤 한다. 제도와 조직이 

경직되고 종교의 실질적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공간은 축소된

다. 

본래는 사랑경외헌신 등 자신이웃우주에 대한 인격적 정향· · · · (an orientation of the personality)

으로 쓰이던 라틴어 가 언어적 신념체계 정도로 협소하게 사용되는 현실도 내적 신앙의 religio

영역이 뒷전으로 밀리고 현 집단을 유지하는 조직과 제도 등이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벌어지

는 일들이다 스미스 이것은 내적 성숙 보다는 자본과 같은 외적 사물을 중심으로 세계.( , 1991) ‘ ’

가 재편되어온 데 종교도 종속되어온 탓이다 종교가 사물의 연장처럼 여겨져 온 것이다. . 

물론 여기에는 초월 보다 역사와 현실 등 세속의 세계가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아온 이른바 , 

세속화 현상이 기초에 놓여있다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 초기에 영어 의 번역어로 한자어  . religion

가 만들어지던 상황은 더욱 그랬다 기독교가 서양의 선진 지식을 수단과 매개로 해설되‘ ’ . 宗敎

고 라는 말이 기독교적 문명론을 중심으로 수용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 , ‘ ’ , 宗敎

종교 라는 것의 이미지가 어떤 가시적 문명처럼 여겨지는 배경이 되었다 호시노 ‘ ’ .( 2020, 64-70) 

이런 배경에서 종교를 기존의 이기적 자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경험과 같은 것으로서 ‘ ’

보다는 특별한 조직과 제도 등 외적 표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커졌다. 나아가 자신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수단 혹은 실용적 내지 기복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서양의 경우는 세속화 과정에서 문명을 활용하며 생존해온 저간의 분위기가 동아시아의 경, 

우는 이러한 서양의 분위기를 현세지향의 문화적 토대에 어울리게 수용하며 성장해온 종교관

이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자기정체성에 도전적이거나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이익에 . ,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흐름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 현상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작동하기도 하지만, 종교를 대하는 주변의 시선도 종교를 

물리적 크기로 대하곤 한다 종교에 사회적 힘 이 있다고 할 때의 그 힘은 주로 . ‘ ’(social power) ‘ ’

외적 영향력이며 이 영향력은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힘의 크기를 기준으로 평가, 된다 이 힘의 . 

크기를 대체로 조직이나 제도의 크기와 비례해서 보고, 종교가 조직과 제도 중심의 종단과 ‘ ’

동일시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와 인간의 사물화‘ ’ 가 진행되어온 것이다 스미스 .( 1991; 

이찬수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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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체계의 가능성5. ‘ ’ 

종단으로서의 종교는 거대한 시스템 혹은 체계를 이루고 있다 루만이 잘 설명하고 있듯이. , 

모든 체계는 일정한 환경 속에서 투입 결정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환경에 적응, / , ,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유지 및 변화시켜 나간다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 체계의 . 

공동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루만이 체계론자처럼 보여도 그 역시 . ‘ ’ , 

체계는 정적이지 않고 그 체계를 구성하는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체계의 경계가 늘 새롭게 

그려진다고 말한다 루만 .( 2020, 59; 427) 

종단으로서의 종교도 하나의 체계이다 이때 투입 결정 환류의 과정이 어떤 목적 하에 무엇. , ,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굳이 종교적 체계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거기에는 체. ‘ ’ , 

계의 비인간적 차가움을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성찰적 요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찰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 사회적 체계와 다를 바 없다. , . 이런 성찰이  

없거나 약하기에 앞에서 보았듯이 사랑 존경 헌신 경외 등으로 쓰여야 할 종교라틴어 , , , , , (

가 차가운 교리체계로 축소되고 사랑과 경외와 헌신조차 어떤 사랑인지 무엇에 대한 religio) , , 

경외와 헌신인지 진지하게 번역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 힘의 양적 크기로 규정되, 

는 경향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적 평가와 비교의 대상으로서의 종교는 종교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이다 게다가 이. 

러한 종교는 역사문화적 상대성의 차원에서 나타나므로 거기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어른· . 

과 아이 여성과 남성 모두 그저 인간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른과 아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 . , 

적 차이 보다 그 속에 담긴 인간으로서의 동질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인간을 제대로 보는 전제. 

이다 인간이든 종교든 외적 차이에 고착되는 순간 우열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 

조직과 제도를 포함하여 종교 언어는 고착되면 안 된다 끝없이 되물어져야 한다 끝없이 되. . 

묻는 과정에 자기 비움과 타자 긍정의 자세가 드러나야 한다 끝없이 묻는 과정에 그리고 그렇. , 

게 물어서 구현해 내야 할 세계는 자신과 이웃과 세계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타자에 대한 . 

개방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신과 이웃과 세계에 대한 경외이다 자신 안에 타자를 담는 행위. 

이다 이것은 유연한 개방적 과정 수용적 과정이다. , . 

타자를 수용하려면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자기 비움의 역. 

량이 주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초월 그렇지 않은 사랑은 타자에 대한 직간. , ·

접적 무시 혹은 하대 로 이어지고 자기애 로 나타나며 결국 타자를 향한 폭력의 ( ) , ( ) , 下待 自己愛

동인이 된다 그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저마다의 자기중심성들을 공격해오게 되고 자기중. 



■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2022 

10

심성을 재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자기 비움의 타자 긍정은 오로지 개인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만 한 것일까 신앙을 . ‘ ’

종교의 근간으로 여기는 종교에서 그 최종적 책임을 개인 혹은 자아에서 찾는 것은 한편에서 

보면 필연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며 최상의 목적처럼 삼는다 개인의 변화  . . 

없는 전체의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 종교에서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당연. 

하다.  

안과 밖의 갈등과 접점6. 

하지만, 지금까지 보았듯이 , 종교는 복합적 인간 현상이며 종교적 실천이 정치 경제 사회, , , , 

문화에 무관심한 개인의 내적 안정감이나 산중의 개인적 고요함에 머물면 안 된다 공즉시색. 

이나 이사무애( ) (空卽是色 理事無礙에 담긴 윤리적 실천 즉 저자거리의 시끄러움을 감내하고 ) , 

그 속으로 들어갈 줄 아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치 제도에 개입하고 경제와 외교 정책을 평화 . 

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전체가 다시 개인의 변화를 추동할 때 . 

더 많은 이들이 종교 본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저마다 국익을 내세우다가 국제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폭력이 구조화되는 마당에 거대한 , 

폭력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도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체와 전체의 책임을 모두 물어. , 

야 한다 신앙이 전통에 자극을 받아 촉발되듯이 내면도 외면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밖에 없듯. , 

이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고 전체는 부분의 유기적이면서 초월적인 총합이다 평화구축, , . (peace 

의 과제는 개인의 과제이자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폭력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building) . 

수도 없고 개인을 무시하고 전체에게로 환원할 수도 없다 백종현이 칸트의 영원한 평화 를 , . ‘ ’

해설하며 적었듯이 평화는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인류가 존, ‘ ’ “ , 

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가치 이다 백종현 진선미성 등 개인이 성취할 ” .( 2013, 21) · · · ( ) 眞善美聖

수 있는 가치와 달리 평화는 개인과 전체 모두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인간의 몸은 조 세포들의 집합이지만 조 세포는 세포 하나하나의 단순 총합이 100 , 100

아니다 인간의 몸은 조 세포들의 집합체이면서 단순히 세포들의 숫자적 총합 이상이다 그 . 100 . 

이상 이 가능한 이유는 세포 하나하나가 단순히 폐쇄적 개체들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타자에 ‘ ’ , 

대해 개방적이고 기존의 자신에 대해서는 초월적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몸이 다른 몸과 반응하. 

며 사회적 신체를 구성하고 지구라는 초월적이고 유기적인 생명체를 구성하는 관계 속에 있기 ,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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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혈족이나 종족이 민족으로 발전하는 과정과도 비슷‘ ’ 하다 가령 르낭 은 . (Ernest Renan)

켈트 로마 게르만 등 다양한 종족이 섞여 있는 프랑스에서 혁명 과정에 기억의 공유 현재의 , , , 

동의 함께 살려는 바람 유산을 운용하려는 의지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는 것을 , , 

보고서 그 흐름의 주체를 민족 나시옹 이라고 규정했다 르낭 민족은 혈족이나 종( ) .( 2002, 64-84) 

족을 넘어서 광범위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시켜준 새로운 흐름이었다 이러한 민족의 형성으. 

로 인해 개인이나 혈족은 기존의 범주를 넘어 자신과 정서를 같이 하는 더 큰 흐름을 보는 개인

으로 변화한다. 

유기체적 통일성이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상위로 고양시키고 국가가 개인들의 생각을 , 

유의미한 주체적 행위로 긍정하면서 민족적 정체성 안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큰 주체 가 민족의식이라는 거대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의 민족의식을 주‘ (Subject)’

체적인 행위로 호명하고 개인은 그에 호응하면서 작은 주체 를 형성한다는 루이 알튀‘ (subject)’

세르의 해설과도 구조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알튀세르 .( 1991, 115-121) 

사회의 탄생과 사회 속의 종교. Ⅲ

어떤 자유 사적 경제 활동의 동력7. ‘ , 

이상의 것들은 사회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 . 사회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접점을 근간 

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 사회는 그리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 . 국어사전에는 사회를 같은  ‘ ’ ‘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이라고 간단히 규정한다 가족 마을 조합 교회 계급 국가 정당’ . ‘ , , , , , , , 

회사 등 넓은 의미에서 공동생활의 형태로 드러나는 인간 집단이라고 좀 더 풀기도 한다 짧든 ’ . 

길든 이런 식의 규정은 사회라기보다는 소박한 의미의 공동체 에 가깝다‘ ’ ‘ ’ . 

우리의 주제인 사회는 그렇게 소박하지 않다. 사회는 단순히 혈족이나 민족 중심의 집단이 

아니다 칸트에 의하면 사회 는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자들이 외부적 자유의 원리에 . , (Gesellschaft)

기초해 인격적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 이다 그 구성원들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Gemeinschaft) . 

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상위의 장치 즉 법을 갖추고 있다, . 사회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적절히 통제하는 법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자유 의 문제‘ ’ 이다 사회가 자유롭게 인격적 교류를 하는 . ‘

공동체라는 정의는 지극히 이상적이다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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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지만 현실은 어떤 이의 자유가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인격이 무시되는 일들이 다, 

반사이다 물론 . 칸트 철학에서 자유는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서

의 자유 즉 초월론적 자유이다, . 칸트 자의적 방종이 아니다( 1983, 36-361) .자유라는 것이 가능 

해야 자율적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고 그래야 공동체도 이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의 , , 

일환이다 법에 의한 자유의 통제 역시 본래적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한 . 

이상적 조절 장치이다 칸트에게 자유는 인간 본연의 권리이기에 그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 ) 

행위도 지극히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 위에 있다. 

이런 해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놓쳐서 

는 안 되는 물음들이 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왜 통제되, 

지 않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 

오늘날 사회의 각종 문제들은 생존을 위한 경제적 확장을 지상과제로 하면서 벌어진다 사회. 

는 추상적이든 물질적이든 자신의 이익을 확대 추구하는 행위들이 얽혀 복잡하게 작동한다 이. 

런 행위들이 얽히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수준의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실상 개개 ,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집단적 질서 안에 속박시킨다 현실에서의 사회는, .  

철학자의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자유조차 상위의 통제장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 

교묘하게 사용한다 사회에는 . 법적 견제 장치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더 심층적 동력이 작

동하고 있다. 

제일 큰 동력은 경제 규모의 외적 확장과 자기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욕망이다 자유로운 경. 

쟁적 행위라는 미명 하에 더 많은 성과를 쌓도록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일수록 욕망은 더 

노골화한다 이런 자기 확대를 위한 욕망들이 얽히고설켜 집단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 

신자유주의가 성과의 축적을 찬양하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욕망, 

은 물건이든 돈이든 일종의 자본을 확장시키는 근본 동력이 된다 자신의 안전한 생존과 자본‘ ’ . 

의 확장을 위한 자유가 경쟁의 형태로 작동하면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에 종속되

어가고 인간에 대한 사회의 종속력은 더 강화되며 탈폭력적 폭력은 더 구조화된다 이찬수 , ‘ ’ .(

2015b) 사회의 심층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지점 종교의 사회적 힘의 상당 부분은 경제 , ‘ ’

지향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탄생하게 된 경제적 배경을 통해 잘 볼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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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 탄생 정치에서 경제로8. ‘ ’ , 

경제에 해당하는 영어 에코노미 의 원뜻은 집 의 규칙 이다 서로 교류하 ‘ (economy)’ ‘ (eco) (nom)’ . 

며 물건이나 화폐가 오가는 집안의 질서가 시원적 의미의 경제다 그러다 개인이나 집안끼리 . 

재화가 오가는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면서 그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그 확장된 영역이 오늘 . 

우리가 말하는 경제의 토대이자 영역이다. 

애당초 국가 내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였다 보니 고전적인 의미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 ‘

치경제에코노미 폴리티크 였다( )’ . 정치와 경제가 뗄 수 없는 한 몸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더라. 

도 그때 정치는 경제의 수단에 가까웠다 경제가 사실상의 몸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자본의 확충을 위한 경제적 행위가 확대되고 그 덩치도 급속히 커지면서 급기야 정치라는 , 

수단을 떼어버리려 했고, 경제가 그 자체로 강력한 생명력을 얻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정치경. ‘

제에서 경제로 다시 옮겨간 것이다’ ‘ ’ . 

정치가 개입되기 이전의 개인과 소집단간 교류로서의 경제와 덩치를 불려 사실상 정치의 영, 

향력으로부터 멀어진 경제는 규모와 농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 현격한 차이가 오늘 우. 

리가 말하는 사회로 나타났다‘ ’ . 

사회는 사적 영역의 경제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공적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형성된 공사 융·

합 지대이다 사적 혹은 가정적 영역이었던 에코노미들이 중층적으로 뒤섞여 다차원적으로 뻗어. ‘ ’

가면서 그 자체의 동력을 견지하고 있는 거대 유기체적 집단이 오늘의 사회로 나타난 것이다‘ ’ . 

한나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 을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 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 ’(the social) “

의미를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 으로 정의, ” 한 바 있다 아렌.(

트 헤겔이 진작에 욕구의 체계 라는 표현을 썼거니와 헤겔 개인들2019, 87; 99) “ ” ,( 2007, 134-135) 

의 욕구가 상호의존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성을 획득하고 규모가 확대되어가는 하나의 체

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욕구는 사회적인 방식으로 충족되고 긍정된다 김홍중 . .(

2016, 430) 

개인의 생존을 위한 활동이 공적 의미를 획득한 까닭에 사회적인 것 의 힘은 개인의 생존, ‘ ( )’

을 위한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특히 경제적 확대를 위한 개인의 활동력은 그만큼 막강 

해졌다. 그것이 사회의 실질적인 생명력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의 정치적 이념 차이와 상관없이 경제성장 이 ‘ ’

한결같은 목표였다 년 제 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일반 국민이 새 대통령과 정부에 . 2022 20

거는 기대 역시 경제성장에 있었다 진보적 정당의 후보도 자신이 경제 성장의 적임자라는 사. 

실을 내세웠다. 



■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2022 

14

사회와 종교 자기중심성이라는 접점9. , 

종교인도 과히 다르지 않다. 종교가 종합적 현상이고 종교인도 국민이라는 점에서 과히 다 , 

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기독교의 경우 년 대선 이후 정부의 우선적 해결 과. , 2022 “

제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안정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 (22.6%), (16.7%), (11.4%), 

소 등 경제 관련 관심사가 사회통합 복지강화 등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9.9%) (5.1%), (4.8%)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인교인 인식 조사통계분석 자( , 2021 (「

료집) , 16) 」 경제의 성장 내지 안정화는 종교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 구성원의 공통 관심

사인 것이다.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의 이면에는 물질적 확장을 통한 자기 생존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망

이 놓여있다 이런 욕망들이 중층적으로 교차하면서 사회는 그 어떤 권력도 관리하기 불가능할 . 

정도의 경제 지향적 자기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저마. 

다의 욕망을 활용해 확장시키면서 사회에 더 강력하고 복잡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사회는 그. 

렇게 끝없는 자기 변화와 확장을 계속한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욕망들이 얽히고설켜 자기 확장 . 

중이고 그 사회가 다시 욕망을 추동해 최후의 힘마저 내 놓으라 닦달한다 그 과정에 경쟁이 , . 

정당화되고 강화된다 그 과정에 승리자와 패배자가 선두와 꼴찌가 사실상의 계급이 생기고. , , , 

경쟁에서 밀려 소외될까 두려움이 커진다. 

그 과정에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법이 개입해 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경쟁도 법의 이름, 

으로 긍정되고 독려된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강자의 논리를 가르친다. . 그럴수록 사회는 

자기 생명력을 강화해가고 그만큼 인간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소외되며 상처를 입는다 그러, . 

나 상처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 사회는 인간이 낳았지만 사실상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서 . , 

인간적 통제의 영역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 개인적으로는 순수한 종교인도 사

회적으로 정답을 제시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이러한 통찰은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 『

비도덕적 사회 에도 담겨있다. 』

제목에 함축되어 있듯이, 순수한 개인에게는 대체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회의 구성‘ ’ . ‘ ’

원으로서의 개인들은 도덕적 인간과는 다른 판단을 하곤 한다 공과 사가 뒤섞인 사회에서 ‘ ’ . 

공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사적 판단을 먼저 한다.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자기중 , 

심적 욕망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식이다. 가령 라는 개인이 자신이 잘 아는 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A B

대할 수 있다 도 자신과 가까운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추어줄 수 있다 그러나 는 에 . B C .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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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그 정도로 대하기 힘들다 가 를 대할 때 를 대하듯 감정이입하고 행동하면 되겠. B D C

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는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까 주저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단, . 

으로 가면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들이 중첩되면서 개인의 도덕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

다. 이것은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상하고 행동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이다 자기중심적 . 

충동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되면서 개인의 도덕적 처신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집단이기주의가 

형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들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 “

된다 니버 누군가 타자에게 특히 큰 힘이 작은 힘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입힐 때 그것.”( 2017) , 

을 폭력이라고 한다면 모든 폭력은 그 근원에서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동일성에 기반한 자기‘ ’ , 

중심주의를 동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마다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평화마저 자기중심적으로 상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평화를 기대하며 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평화와 미국의 평화는 . 

늘 부딪친다 남한의 평화와 북한의 평화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평화도 상충된다 무엇이 옳으. , . 

냐 그르냐를 논외로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이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진보든 보수든 국익에 기반한 정치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러시. , , .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를 본래 러시아의 일부라고 보는 러시아는 그 자, 

기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한다 동일성을 다양성의 긍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 

력적 폭력으로 확보하려는 모순이 벌어진다 국제관계에는 그 이상의 정치외교적 복잡함이 있. ·

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대동소이하다, . 

이렇게 평화와 폭력은 반대말 같지만 자기 정당화를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평화, 

라는 이름의 폭력이 벌어진다 민주공화국 을 정치적 정체성으로 내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 ‘ ’ ‘

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민주 는 서로 다르다 한국 내에서도 민주의 이름으로 보’ ‘ ’ . 

수와 진보가 충돌하고 민주공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갈등하기도 한다 공화와 자유는 강, . ‘ ’ ‘ ’

조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충돌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말로 타자에 대한 존, 

중을 거둬들이면서 상충된다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면서 법을 두고 있지만 그 법. , 

도 자유 경쟁을 독려하며 경쟁에서의 낙오자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어느 편이 옳고 그르냐를 . 

논외로 한다면 저마다 기존의 자신을 정당화하는 행동을 하면서 평화라는 이름의 분쟁도 벌어, 

지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 결국 일본 중심의 공영 사실상 일. ( ), 共榮

본만의 번영이었듯이 자기중심적 평화주의 가 이른바 정의롭지 못한 정당, (ego-centric pacifism)

한 전쟁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자기중심주의도 가해자의 자기중심주의와 피해자의 자기중심주의는 다르다 평화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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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약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가해자에 대한 .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

다 테러리스트에게도 테러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더 큰 힘에 의한 겪었던 아픔이 발견되기. , 

도 한다 극단적 근본주의 이슬람인 가 비정상적 폭력성을 띠면서 세계의 비난을 받았지만. IS , 

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배의 역사와 만나고 IS ,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과 얽힌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물러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억압하는 현상에 대해 세계가 비판하며 안타까워하지만 탈레반 역시 , 

소련과 미국의 침공 사이에서 나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탄생한 전형적으로 근본주의, 

적인 이슬람의 일종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게 된 데에도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이. ‘ ’(

삼성 라는 맥락에서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이 놓여있다 전쟁도 좁게는 북한2018) . 6.25 

의 남침으로 이루어졌지만 넓게는 중국과 소련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루어졌고 거슬러 올라가, , 

면 분단과 식민 지배 체제와도 만난다 어떤 사건의 더 심층적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의 . 

모든 사건들과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어떤 갈등이나 충돌의 원인들 속에는 . 

자기정당화를 위한 저마다의 자기주장들이 겹쳐있는 것이다. 

주어를 해체시켜 주어로 다가서기10. 

종교도 사회의 구성원인 한 이러한 원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종교와 사회의 관, . 

계에서 드러난다 핵심은 근대 이후 사회가 종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가 종교의 상위 개념이 . 

된 데서 비롯된다 사회가 신 의 자리로 올라섰고 사실상 거대 종교의 역할. ‘ ’ , 을 한다. 

물론 종교와 사회가 만나는 접점이 있으며 그 점점을 통해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 

지만, 오늘날 사회의 힘은 종교의 힘보다 크다 사회는 오랜 종교의 지혜를 빌려서라도 그 거대. 

한 경제 지향의 동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교회의 대형화 사찰들의 중창불사는 종교가 . , 

사회의 논리에 따르면서 사회의 경제 중심적 강화에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종교는 , . 

사회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한다.

사회적 힘으로서의 종교를 다루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어떤 영향력인지 그‘ ’ , 

때의 종교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종교도 조직이나 제도이며 개인들이 사회 , , 

국가 세계 안에서 다양한 실재들과 유기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통전적으로 종합되는 현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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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종합적 현상 중에서도 종교를 종교 되게 해주는 근간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가. 

시적 종단으로서의 종교보다는 누구에 의한 무슨 행위이든 종교적 효과 특히 타자를 살리는 , ‘ ’, 

선한 효과와 가치를 끝없이 재해석하는 태도를 놓치면 안 된다 종교는 사랑 자비 헌신 경외. , , , , 

기쁨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타자를 살리는 정도 그 종교적 효과를 중심으로 재해석되어야 , ‘ ’ 

한다. 자신을 비워 타자를 특히 약자를 품는 사랑 경외 헌신 이런 가치 지향의 실천이 종교의 , , , ,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이타적 실천은 대체로 개인들의 행위로 나타난다 종교 조직이나 단체 전체가 . 

이타적이기는 힘들다. 같은 종단의 구성원이더라도 정서 생각 어떤 사태에 대한 반응 등이 다, , 

양하며 이들 다양성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조직과 제도라는 것은 없다, . 종단의 

조직과 제도가 개인적 도덕성 혹은 이타성들의 평균치 혹은 평균치 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

수 있다면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것은 다양한 조건들의 조화와 절충으로서의 정의 와 연결된. ‘ ’

다. 

정의는 인간의 끝 모를 욕망과 이해타산의 조율 과정이기도 하다 마이클 샌델이 강조했듯이. , 

정의는 공동체의 근간이다 샌델 개인의 도덕성들을 유지시키거나 사회적 도덕성이 개인.( 2014) 

적 도덕성들의 평균치 이상이 되도록 집단적으로 현실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 

니버의 연구를 통해서 보았듯이 조직과 제도의 특성상 정의를 그 정도로 구체화시키기는 대단, 

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제도로서의 종교도 개인의 이타성을 사회적 정의로 구체. , 

화시켜갈 때에야 그 본연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확보한다, . 

종교의 힘도 물리적 영향력이 아닌 종교인들의 이타성이 평균치 이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 ’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니버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 , 

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개인. . 

의 이타성이 정의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니버 ( 2017, 363) 

그러나 이미 이해관계에 기반한 경제지향적 사회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이 때 비교적 .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종교에서 개인의 이타성을 최대한 촉발시켜 사회적 정의로 나아가도

록 제도화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지상천국이나 후천선경에 접근하는 길이다 그럴 때에야 사회, . 

나 여느 집단의 힘이 아닌 종교의 힘이라는 말에 고유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 

이러한 순환적 원리와 본연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종단과 조직에의 충성은 자기

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에 기여하는 집단주의에 머물게 된다 가령 대북 적대성의 목소리를 높. 

이는 종교인 양극화와 차별을 부추기는 종교인은 사실상 종교인이 아니다 이런 가치 지향의 , . 

실천이 없으면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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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를 해체시켜 주어로 다가서기11. 

종교적 실천은 상생에의 실천과 다른 이름의 같은 실천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더 큰 생명과 

상생적 실천을 할 때에야 비로소 종교가 된다 개체들의 생존과 더 큰 생명에의 추구가 동시에 . 

이루어질 때 평화의 모습도 드러난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겸손함 상생적 실천이라는 가치. , 

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가치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읽힐 때 비로소 종교는 선한 힘을 얻는다. 그 선한 힘은 단순히 

종교인의 자기생존을 위한 힘이 아니라 진정성의 표출로서의 힘이다 종교의 진정성은 어디서 , . 

확보되는가 그것은 기존의 힘을 스스로 해체시킬 수 있는 더 근원적인 힘이 확인될 때 얻어진. 

다 그 힘이 확인된다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저마다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 이것은 종교가 ‘ ’

스스로 주어의 자리가 아니라 술어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하다. 

가령 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문장을 보자 여기서 핵심은 술어 즉 사랑이다 사랑으로 ‘ ’ . , . 

드러나지 않으면 종교라는 주어가 성립될 수 없다 사랑은 타자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행위이. ‘

다라는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의 절대성은 타자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행위로 드러난다’ . . 

타자 중심적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어떤 문장이든 문장의 실질 내지 핵심은 술어이다. ‘ ’ . 

술어는 주어를 지시하면서 기존의 주어를 해체시킨다 그런 식으로 주어에 다가서는 실질적 힘. 

이다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문장에서 하느님이라는 주어는 사랑이라는 술어의 형태로만 확. ‘ ’ ‘ ’ ‘ ’

인된다. 물론 사랑도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 사랑이 주어가 되려면 사랑은 타자수용 행위라는  ‘ ’ . ‘ ’

술어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자수용이라는 술어도 다시 자기 비움이나 내어줌이라는 술어에 의. 

해 지시되고 기존의 개념이 해체 및 재구성되는 방식으로만 주어의 자리로 다가설 수 있다. 

모든 주어는 술어에 의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운명을 지닌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 . ‘ ’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회적 힘을 지니려면 아니 그 사회적 힘에 종교적 진정성. , ‘ ’

이 있으려면 개인의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웃사랑이 전제되고 누구에게든지 느껴, 

져야 한다 그 때 종교가 사회적 힘을 지니는 것. 이다. 

종교는 인간의 구체적 경험에 가까운 술어 동적 과정 중심으로 늘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어, . 

의 술어화 이것은 주어가 자기초월적일 때에만 주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기 해체와 근원으, . 

로의 초월 자기겸손과 타자긍정으로의 상생이 종교의 존재 방식이다 이러한 , . 종교는 형식의 

차원에서 보면 명사가 아니다 타자에 개방적인 형용사이다 형용사에 더 힘을 불어넣는 부사이. . 

기도 하다 내용의 차원에서 보면 종교는 동사이다 마치 사물처럼 특정 공간 안에 놓인 명사적 . , .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상생적 실천으로만 그 고유성이 드러나는 동사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 . 

인이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는 이가 종교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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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의 종교적 진정성. Ⅳ

파상 력 으로서의 종교12. ‘ / ’

사회학자 김홍중은 발터 벤야민의 사상에 힘입어  파상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파‘ ’ . 

상력 은 기존의 이미지상를 부수는 힘이다( ) [ ] [ ] .破像力 破 그에 의하면 파상력은 부재하는 대상 , “

을 현존시키는 상상력과는 반대로 현존하는 대상의 비실체성 혹은 환각성을 깨닫는 힘이다, . 

파상력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영상들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파괴하는 우상 파괴... 

적 권능을 내포한다... 일체의 가상 이 가상임을 꿰뚫고 그 가상이 행사하는 환영적 위력(Schein)

을 분쇄함으로써 엄폐되어 있던 진상 을 간취할 수 있는 능력( )眞相 이다 김홍중 .”( 2009, 180-181; 

이 능력에 힘입어 기왕의 가치와 열망의 체계들이 충격적으로 와해되는 체험 이 파191-192) “ ” ‘

상이다 김홍중 ’ .( 2016, 9) 

그러면서 김홍중은 무릇 모든 곳에 상이 있되 그 상이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 , 

상이 아님을 보면 그 즉시 여래를 보리라 라는 금, ”( )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卽見如來 『

강경 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 중요한 것은 엄폐되어 있다가 드러나는 진상 역시 되물‘ ’( ) 眞相

음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과 진상 사이에도 긴장이 있다 무엇이 진인가에 대한 . . ‘ ’

인식 에서 또다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식이 개념과 이미지를 동반하는 한 다시 ‘ ’ . 

파상 의 대상이기 때문‘ ’ 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전술한 금강경 을 비롯해 대승불교 전반의 . 『 』

근본적인 과제이다. 

가령 세기 동양철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교토학파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듯이 불교학20 , 

계 특히 대승불교철학에서는 무차별성 즉 즉 을 강조한다 선사상가 스즈키 다이세츠, , ‘ ( )’ . (卽 鈴

은 즉 의 논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상 과 여래 가상 과 진상 의 근원) ‘ ( ) ’ . ( ) , ( ) ( )木大拙 卽 相 假相 眞相

적인 동일성 을 내내 강조한다 반야심경 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 ] . “ ( ) ( )”卽 色卽是空 空卽是色『 』

이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현상세계로서의 색 과 현상세계의 무실체성을 간. ( )色

파한 데서 드러나는 공 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직접 동일시 하는 태도에는 앞에서 말한 ( ) [ ]空 卽

언어적 긴장감이 너무 쉽게 배제되어 있다 밀란 쿤데라가 이마골로기 라는 . ‘ ’(image + ideology)

말을 만들어낸 바 있듯이 쿤데라 언어적 인식 심지어는 이미지에도 긴장이 있다,( 175-178; 195) , . 

색과 공 자체만으로는 즉의 논리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자체의 세계가 아니다 인식 생각‘ ’ , ‘ ’ . , , 

느낌 등이 풍토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에 따른 긴장감이 수반된다 색은 공‘ ’ , . ‘

이다 색은 공하다 색과 공은 같다라는 언어적 일차적 선언은 가능해도 색은 공이다이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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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이차적 인식은 늘 언어적 긴장 안에 있다 사물 자체의 속성에 대한 , . 

직관적 설명으로는 선 불교 이상가는 논리가 더 없을 정도지만 관념 개념 상상 생각 인식( ) , , , , , , 

설명 대화 등 일체의 언어적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상 가상과 진, ‘ ’ ‘ ’ ‘

상 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 .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비 오고 바람 분다 는 시에 함축되어 있듯이도종환 돈오의 “ ” ( 2006, “

꽃 파상력 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허상을 타파하고 대번에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 ’ . 

진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진상이 무엇이냐를 두고 갈등해오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깨달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진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진에 대한 이해는 늘 . , ‘ ’

다르게 나타난다. 

영향력의 진정성13. 

그런 점에서 경험의 능력과 경험된 내용을 구분해야 하듯이 파상과 파상력도 구분해야 , ‘ ’ ‘ ’

한다 기존 이미지 즉 상을 부수는 행위는 그렇게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지만 그 능력. , , 

과 파상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 않다. 파상이 진상 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무엇‘ ’ ‘ ’

을 위한 파인지 파의 이유 목적 대상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나아가 그것이 외부자‘ ’ , ‘ ’ , , . 

의 눈에까지 진정한 것으로 비취려면 일종의 전제가 필요하다 종교는 사랑 자비 인 등의 동, . , , 

적 가치 및 진리라는 원천적 가치를 전제하고 지향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치들은 인간이 만. 

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주어져 있으며 인간은 이를 위해 실천할 뿐이라는 겸손함이 , , 

요청된다 그 실천에서 파상의 종교적 진정성이 확보된다. .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진정성 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authenticity) “

으로 삼는 태도이다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로막는 사회적 힘 전통... ( , 

규범 타인과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 이기도 하다, ) ” . 김홍중 진정성은 전통이( 2009, 19: 26) 

나 규범의 이름으로 가로막는 억압 세력에 대한 저항 앞의 용어를 빌리면 기존의 상을 깨는 , 

행위를 통해 확보된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진정성은 여기서 하나를 더 보태야 한다 파상 은 구상 으. ‘ ’( ) ‘ ( )’破像 構像

로 이어지고 기존의 구상은 다시 파상되면서 재구상된다는 사실까지 보아야 한다 어디까지, . , 

언제까지 재구상되는가 거기에는 끝이 없다 끝없는 파상과 구상의 연속에서 무엇을 위한 파? . 

상이며 구상인가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묻는 과정에 종교의 근간이 있다 위의 표현을 빌‘ ’ . 

리면 자신의 참된 자아 의 내용의 문제인 것이다 무엇이 참된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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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다시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차원이 있다 첫째 형식의 차원에서 그것은 파상력 혹. , 

은 구상력이 인간이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태생적 선물이라는 겸손한 고백과 , 

연결된다 그렇기에 그 능력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 사건. , 

을 통해 우발적으로 발현된다 김홍중 이렇게 보고 인정할 때 파상 하는 능력의 순.( 2009, 211) ‘ ’

수성이 보장된다. 

파상력이 전적으로 수동적이거나 우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수동적 겪음의 힘을 넘어서. “

는 능동적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그 능동적 요소는 마치 꿈속의 가위눌림 체험에서처럼 어.” ‘ ’ , 

느 정도 깨어났지만 완전히 깨어나진 못한 회색지대에서의 몸부림과 같다 파상은 깨어남의 과. 

정이기도 하고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파상력은 이 때 솟구. “

치는 미약하지만 필사적인 힘의 총체 이 마비적 몽환의 장을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다 김홍, , .”(

중 2016, 11)

사회학적 수동적 감수력과 능동적 깨어나려 함이라는 표현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종‘ ’ ‘ ’

교의 세계와 연결해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것은 깨닫기 전의 주체와 깨달은 이후의 주. 

체의 관계와 연결된다. 

주체 종교적 전환의 전과 후14. , 

종교의 독특성은 주체에 대한 해석에 있다 종교에서 개인의 주체는 개인의 것이면서 개인을 . 

넘어선다 개인의 행위는 개인이 한 것이면서 모두에 얽혀 있는 관계적이고 전체적인 것이기도 . 

하다. 나에게 벌어진 일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불교의 , ( , 緣起 共

하느님의 것기독교의 창조 은총이기도 하다는 것이 종교 본연의 태도), ( , )業 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인은 일체의 경험에서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첫째는 그 경험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그 결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겸손함이고 둘째는 모든 , 

것은 굳이 표현하면 신 에 의해 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고백이다‘ ’ . 이 두 가지가 전제되

지 않으면 나 라는 주체가 교만하게 살아나면서 타자를 객체화하고 수단화하며 은연중에 때‘ ’ , 

로는 노골적으로 나 를 내세운다 종교의 진정성은 일체의 은총성을 고백하면서 철저한 자기‘ ’ . 

겸손의 행위에서만 확인된다 그런 한에서만 능동적이다 자기겸손의 행위는 자기 비움 안에서 . . 

이루어지기에 자기 것이 아니지만 자기 것이 아닌 방식으로 자기 것으로 승인된다 여기에 종, . ‘

교적 고유성과 진정성이 있다’ . 

이러한 종교적 고유성의 구조는 소쉬르의 언어론에서도 비슷하게 보인다 소쉬르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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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는 화자 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존의 문법체계 안에서 그렇게 ‘ ’ ( ) , 話者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쉬르 언어의 자유는 먼저 정해져있는 규칙 안에.( 2019, 99-100) ‘ ’

서의 자유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의 언어가 상대방에서 나의 의도대로 전달되기를 . 

바라는 희망을 가질 뿐이다.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 자기 것이 된다 그 자. . 

기 것은 소유가 아니라 희망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중은 이렇게 말한다‘ ’ ‘ ’ . : 

파상력은 사회를 특정 관점에서 디자인하려 하거나 통치하려 하거나 조직하려 하지 않는다“ . 

대신 사회적인 것이 끓어오르며 새로운 길을 뚫는 장소 그 어딘가에서 예기치 않은 희망의 씨, 

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곳을 증언하기를 소망한다 김홍중 ‘ ’ .”( 2016, 13-14) 

이것이 둘째 즉 내용적 진정성 차원과 연결된다 결국은 종교적 원체험에 담긴 만물의 근원, . 

적 무차별성과 인류의 평등성들 구현하기 위한 희망적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만 진상을 드러‘ ’

내려는 파상의 힘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는 파상과 구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즉 일종의 상생적 효과를 ,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지향하는 태도이다 그 지향성은 파상의 세계가 그대로 진상의 세계라. 

는 단정을 넘어선다 진상에 집착하지 않는 파상 행위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끝없는 . . 

해체의 과정에 있을 뿐이다 그때 그 해체마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삼라만상에 . , 

힘입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나의 진정성은 살아난다 그 고백이 상생적 실천으로 . 

여겨지면서 진정성이 획득된다. 

이런 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종교의 영향력은 그냥 사회적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영향력이다. 

그 근간으로서의 종교적 힘이라고 보기 힘들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말하려면 이러‘ ’ . 

한 종교의 고유성을 늘 의식해야 한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에 설득력이 있으려

면 이러한 고유성 및 그에 대한 의식을 늘 전제해야 한다.

종교의 경계파괴성과 경계수립성15. 

집단이나 조직은 크든 작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종교도 조직과 제도인 한 사회적 영. 

향을 끼친다 이때 . 종교적 조직이 끼치는 영향력과 일반적 조직이 끼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

다면 그것은 순수성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 어떤 힘이 종교적인 힘이려면 그것은 자기비움이나  

겸손에서 비롯되는 힘이어야 한다. 

그 순수성이 사회적 옷을 입으면 상생의 형태로 나타난다 종교로서의 독특성과 진정성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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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체에 입각한 상생적 변화로 나타날 때 확보된다. 우상파괴적 힘을 근간으로 종교적 진정‘ ’

성이 확보된다 물론 우상파괴적 힘은 배타적 타자의 파괴가 아니라 자기우상화의 파괴이다. . 

자기우상화를 파괴해야 타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파상이다. . 

이것은 자신이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주체로서의 자신 객체로서. , 

의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늘 객체화해야 한다 객체화한 . . 자신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타자를 넣는 행위가 종교 본연의 고유성을 담보한다 그것이 타자를 분리시키는 기존의 . 

경계를 타파하며 그만큼 폭력을 줄인다 그것이 종교적 영향력의 본질이다, . ‘ ’ . 종교가 한편에서 

는 경계수립적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경계를 파괴하는 데서 형성된 새로운 경계라는 사실을 전, 

제로 한다 벡 .( 2013) 배타적 실선으로의 경계에 구멍을 내어 형용사적 개방성을 획득하는 행위

에 종교의 역량과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종교는 한편에서 보면 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자기게토화에서 벗어나 타. 

자를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오기도 했다 수립된 경계는 다시 파괴의 가능성을 열어둘 때에 . 

상생적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렇게 종교적 경계란 어떤 것이. ‘ ’ 

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역사적 사례들도 많다 핵심은 그 . 경계는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선으로서의 경계는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안과 밖의 호흡을 통해 . 

자기변화하는 개방적 경계이다 종교 가 종교적일 때에만 종교가 된다는 뜻이다. ‘ ’ ‘ ’ ‘ ’ .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 평화가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종교의 이름으로 국익의 , , 

이름으로 미래의 이름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을 정당화해온 모든 것을 재구성하지 않, 

고서 평화란 없다 재구성하는 과정만큼 평화로 전환한다 이찬수 . .( 2016, 84-86) 

이러한 평화론 내지 폭력론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라는 별도의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종, . 

교가 폭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는 행위가 종교이다 종교인이 평화를 만드는 것, . 

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이가 종교인이다 평화를 이루는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들로 불리리, . “

라 마태복음 하지 않던가 폭력을 줄이는 행위들이 결합해 성장과 확대라는 욕망들의 결”( 5,9) . , 

합으로 인한 약자의 희생을 줄이고 또 줄여가는 과정이 평화이다 그것은 더 이상 힘의 차이에 . 

의한 차별과 희생이 없을 때까지 즉 하느님 나라와 불국토와 같은 개벽 세상이 도래할 때까, ‘ ’ ‘ ’

지 계속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종교에 사회적 힘 혹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종교인과 종단이 개인과 사회 전체를 

향해 상생적 삶을 살고 이것이 크든 작든 사회의 구성원과 사회적 제도와 생활 방식에까지 영

향을 미쳐 평화로의 변화를 이끌 때에만 가능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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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종교와 종교적 정치 공유된 현실과: 
존재 정당화의 종교 정치적 성격을 중심으로-

심형준 서울대( )

목  차

서론 피할 수 없는 질문. : Ⅰ

종교의 정치적 특성. Ⅱ

정치의 종교적 특성. Ⅲ

결론 피할 수 있는 문제. : ?Ⅳ

. Ⅰ 서론 피할 수 없는 질문: 

종교와 정치 피해야 할 대화의 주제가 대선을 전후로 뜨겁게 부상해 있다 종교계의 정치적 , . 

행동 무속 혹은 미신과 정치의 결탁이 문제로 등장했다 종교계의 정치참여 문제는 최근에 와, . 

서는 선거 때마다 계속 불거지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 1)은 법조문의 마른 잉크 정도로만 의미

가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실 정교분리의 원칙 이란 게 선언적 당위인 것이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실의 진술‘ ’ , 

은 아니다 정치와 종교의 밀월을 걱정해서 생겨난 원칙도 아니다 옳다고 여기는 가치체계의 . . 

차이가 사람 목숨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기에 그 폐해를 막고자 세운 사회적 약속 같은 것이

다 그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는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이 지금까지 (Britannica, 2022). 

이어지고 있는 걸 봐도 명확한 일이다 킴볼 티한( , 2005; , 2011).

한국의 현대사에서는 종교계와 정계의 밀월 관계가 주목되었다 노길명 선거 때가 되( , 2002). 

1) 대한민국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20 . , . ① ②



■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2022 

28

면 어김없이 정치인들이 종교계의 거물들과 회동을 갖는다 어느 언론에서도 그것을 문제라고 . 

여기는 법은 없다 이번 대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교황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종교인은 외려 . . 

대통령과의 만남이 특별하게 다뤄진다 종교적 이벤트라기보다는 외교정치적 이벤트의 성격. ·

이 더 두드러진다 종교행사가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국정농단 사태 때는 무속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반복되었다 미신 사이‘ ’ . . , 

비 등의 개념도 동원되었다 다른 어떤 선거 때보다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양상의 문제들이 주. 

목되었다 물론 비판이든 지지이든 이 요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던가는 사실 명확하지 . 

않다 모든 문제를 압도할 만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월 일 아크연구소와 . . 3 2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제 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 조사를 보면‘ 20 ’ ,2) 각 후보의 부정 

적 요소에 대한 평가에서 특정 후보의 무속 이슈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그‘ ’ (

림 참고1 ).

2) 개신교인 대선서 기독교 가치 드러난 후보 없다 모르겠다 한겨레 월 일자 “ 79.4% ‘ · ’”, 3 2 .…

그림 < 1>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개신교인 투표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 아크연구소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제공 출처 한겨레 월 일자 개신교인 . ( : 3 2 “

대선서 기독교 가치 드러난 후보 없다 모르겠다 기사79.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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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람들이 미신 사이비 담론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선거 국면에서 다른 요소들보, 

다 더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다만 이런 일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몇몇 지지자들 그리고 언론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에서 종교 문제가 소비되는 전형적인 패턴, . 

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소 원론적이긴 하지만 왜 종교와 정치는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가를 다뤄볼 것이다 그것은 종교의 정치적 성격 정치의 종교적 성격을 살피는 게 . , 

될 것이다 이런 접근은 최근의 사태에서 특정 세력의 잘못 을 규정하고 비판하고 당면문제의 . ‘ ’

해법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우활 한 소리라거나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사과나, ( ) ‘迂闊

무를 심겠다’4)는 정도의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 

다.

종교학 분야에서 사이비와 이단 종교 담론에 근거한 주장은 학문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종교학적 지식은 어떤 특정 종교가 그릇된 것이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근거를 제공하지 . ‘ ’

않는다.5) 종교와 정치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은 이 문제를 우회하게 해 줄 수 있다 어떤 방식으 . 

로 관련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은 특정 종교의 문제보다는 인간 행위 양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주목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현상으로 드러난 문제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다 종교 스캔들은 ‘ ’ . 

언제나 사이비 미신 담론의 역학 을 끌어들인다 잘못을 선언하고 배제의 동력을 만‘ , ’ (dynamics) . 

들어내며 폭력적 대처를 정당화하기 마련이다 해당 역학을 고려할 때 비판적 인식의 거리는 . , 

확보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식 이후의 실천적 선택은 불가피한데 적어도 인식의 거리는 전략. , 

적 혹은 효과적 대응책을 저울질해 볼 수 있는 사유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랐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 더한 것뿐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미신 이슈 . ‘ ’

가 특정 후보의 반대자에게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
4) 하나의 도시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로 한국에서는 스피노자를 최초 발화자로 외국에서는 마틴 루터 혹은 마틴 루터 킹  , Jr.

의 발언으로 회자 되었다 실상은 발화자 오귀인 사례이다. (misattribution) . cf. Landes, 2011, 48.
5) 종교연구사에서 호교론적 연구 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지금에 와서는 객관적 연구로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 ’ , 

다 윌리엄 페이든. cf. , 2004,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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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정치적 특성. Ⅱ

무엇을 종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정치적 성격은 너무 자명한 것이 되거나 우문

이 될 수 있다 우문의 가능성은 실제 현상으로부터 확인되는 바도 있다 과연 종교인들은 정치. . 

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정치참여를 활발히 하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 

우리가 목도한 정치 현실에서 당연히 그렇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을 법하지만 종교와 ‘ ’ , 

세속의 이분법적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라면 분명 현실의 문제보다는 영혼의 문제가 더 긴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이 정치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는 그런 면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Omelicheva & Ahmed, 2018).

공유된 현실과 정초적 진리1. 

반면에 종교의 사회성을 고려하면 그 정치적 성격은 너무 분명해진다 다만 그 구체적인 양. 

상은 그처럼 자명하고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종교의 사회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세기 . 19

이후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버트슨 스미스 에밀 뒤르켐 등이 선구자적 논의를 전개. , 

했다 모두 의례의 작용에 주목했다 스미스는 희생의 공동식사 가 공동체 의식을 . . R. (communion)

창조한다고 보았고 뒤르켐은 의례의 수행 과정에서 집단 수준에서 흥분 상태를 (R. Smith, 1927), 

공유하며 집단에 통합된 감정 집단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 ) (Durkheim, 1995). 

종교 경험이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의례를 통한 경험혹은 체험( )6)의 공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유된 현실 에 관한 최근의 사회 심리학 연구 결과와 잘 호응. ‘ (shared-reality)’

된다 공유된 현실을 가진 인간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쉽다 이를 (Rossignac-Milon, 2021). ‘ ’ . 

확장하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친밀한 유대의 창조와 관련되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종교와 관련한 논의에서 공유된 현실은 종종 절대적 가치체계로서 진리의 공유를 가리키는 ‘ ’

것이었다 종교 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절대적 가치체계가 상대화되기 전에는 그것은 이름에 . ‘ ’ ‘

가둬 놓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 ( ). 道可道非常道

사람들이 믿는 절대적 가치체계를 참된 이치 라 하였을 뿐 그것을 굳이 종교라 부‘ ’(truth, ) , ‘ ’道

르지 않았다 애초에는 가치체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보다 정해진 규칙혹은 매뉴얼에 따른 . ( )

6) 이벤트 이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로서 실질적으로는 기억이라 할 수 있다 . cf. Prager, 2001, 222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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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이 중요했다 개념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논의들로부터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 . religio 

한자문화권에서 전통적 개념도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기(W.C. Smith, 1963; J.Z. Smith, 1998). 道 

보다 공부 즉 시간을 들인 수행과 관련되었다김용옥‘ ( )’, ( , 2014).工夫

근대적 종교 개념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진리에 대한 수행적 학습의 감각이 유지되‘ ’ 

는 모습이 확인된다 서구의 개념은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로 오롯이 . religion ‘ ’宗敎

번역되지 않고 나 개념과 함께 사용되었다장석만 이은령 이상현 방원일‘ ’ ‘ ’ ( , 1992; · , 2013; , 道 敎

이 시기에 종교라는 표현조차도 지속적으로 과 가 결합된 최고의 가르침 혹은 2021). ‘ ’ ‘ ’ ‘ ’ ‘ ’ 宗 敎

국교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조현범 외‘ ( )’ ( , 2019).國敎 7) 그리고 우주의 이치로부터 국가 통치  

원리 개인의 수행적 학습의 대상은 변함없이 유교 종교였다, (= ) .

삼라만상의 궁극적 원리이자 몸으로 체현해야 할 가르침이기도 한 진리는 통치의 근거가 되

었다 이나 신 은 진리의 본체로 상정되는데 자고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러한 초월적 . (God) , 天

존재는 한 국가의 권력 질서를 정초하는 역할을 했다 종교 조직이 체계화되기 이전에는 그러. 

한 존재와의 소통은 테크닉적인 측면이 강했다 점 치기 기술이나 신의 메시지를 직접 듣는 . ( )占

의례 신을 달래는 의례 등이 그러한 주술종교적 테크닉이었다, - .8) 중국 상나라의 갑골문 고대  , 

그리스의 신탁 등이 그러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초자연적 존재의 계시나 . 

전조를 잘 읽어낸다고 믿어지거나 그 초자연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는 경우들이 역사상 빈번하게 나타났다.9)

종교가 체계화되면서는 사제집단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리는 사회 규범의 원천이 되었다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한 제도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를 . , 

확인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세속법이 종교기독교로부터의 독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이. ( )

야기되는데 안티테제로서의 종교의 영향만이 아니라 근대법 형성에 교회법 혹은 기독교의 영, 

향이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동일 김도현 주요한 법적 (Berman, 1983; , 2018: 198-249; , 2019). 

개념들을 계승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칼 슈미트의 현대 국가론의 주요 개념은 모두 “

7) 애초 일본에서 의 역어로서 가 우세해진 것은 국민 통합 기제로서 신도의 위상을 초종교 로 자리매김시 religion ‘ ’ [ ]宗敎 治敎

키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 측면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교화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종교 이해에는 (Kr mer, 2013). 

전통적인 개념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다‘ ’ .敎
8) 일반적으로 점의 종류를 귀납적 점 직관적 점 해석적 점 으로 나눈 (inductive divination), (intuitive d.), (interpretive d.)

다 귀납적 점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점 사주팔자 이고 직관적 점은 점치기 전문가의 비. (ex. ) , 

범한 통찰력이나 초월적 존재와의 의사소통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점이며 해석적 점은 정해진 매뉴얼과 점치기 전문가, 

의 개인적 해석이 동반되는 점치기 형태다(Tedlock, 2001). cf. Gilbert and Park, 2001.
9) 그리고리 라스푸틴 이 전형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라스푸틴과 비교된 인물은 최태민 (Grigori Rasputin) . 

과 최서원 최순실 이었다 고미혜( ) ( , 2016; Volodzk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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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화된 신학 개념이다 법학에서 예외상태는 신학에서 기적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는 . ”…… 

평가로부터 더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다슈미트( , 2010: 54). 

근대 이전까지 신과 그의 가르침은 법 권력 폭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기본 전제로 기능하, , 

는 것이었다 슈미트는 그 기본 전제의 역할을 현대 국가에서 주권자군주가 맡게 된다고 봤다. ( ) . 

현대 국가론에서 주권자의 예외적 특성은 다음 장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체계화, 

된 종교가 권력 질서에 대해 정초적 위상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초적 위상이라. 

는 건 종교가 정의 도덕 법률 등을 포괄하는 올바름의 기준 혹은 궁극적 근거가 된다는 말이, ,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권력 행사 폭력 행위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체계에. , . 

서 종교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그 올바름 가치가 판단을 받거나 의심‘ ’ . ,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은 진리이자 수행적 . 

배움의 대상도덕 이자 통치의 기본 원리가 된다( ) .

그 가치체계의 절대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무비판적

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때저항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다수가 그것을 공유하는 상황( ), 

그리고 경쟁적 가치체계가 위계적으로 열등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통합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조선시대 성리학 특정한 규모의 집단에서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공유된 현( , ). 

실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의 정치적 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이다 종교가 모든 것입법 사법 등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 .

종교가 비교의 맥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초적 지위 예외적 성격은 희석되게 되었고 그, , 

동안 은폐될 수 있었던 사제집단의 이익집단적 특성이 노출되게 되었다 종교가 상대화되기 이. 

전에 사회의 예외적 기준이었을 때는 신의 선택이나 도에 합일하는 일로서 정당화가 가능, ‘ ’ ‘ ’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령 세기 가톨릭 교회에서 카타리파를 공격할 때 알비 . 13 , 

십자군 사령관이 모두 죽여라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 아실 것(Albigensian Crusade) “ . 

이다 라고 한 말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 공유하고 있는 신념의 차이에 따라서  

세속적 올바름 공공선의 가치는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참임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 . 

가치체계의 지위가 믿지 않는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을 넘어서 부정될 수 있는 ‘ ’, ‘ ’ 

것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종교개혁과 베스트팔렌체제 동아시아의 개항과 근대화 및 식민화 ( , , 

상황에서 지배적 가치의 상대화).

10) 라틴어 원문은 로 알려져 있다 년 알비 십자군이 카타리파 “Caedite eos. Novit enim Dominus qui sunt eius.” . 1209

가 일부 숨어 있는 프랑스 남부의 베지에 지역을 포위하여 공격했을 때 사령관이었던 교황의 특사 아르노 아말릭(B ziers) , 

이 한 명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발화자에 대해 논란이 있다(Arnaud Amalric) , . cf. Holt, 2019, 351; McDonal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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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위자로서의 사제와 종교집단2. 

이익집단으로서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그 가치가 상대화되었다고 하

더라도 사회의 상당수 구성원이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해당 종교가 기성종교로서 친숙할 때 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교들. 

은 최소 수백만 이상의 신도수를 거느리고 있다 역사상 그런 종교단체는 무수한 이권에 개입. 

하며 신의 명령 혹은 신의 기적을 구현시켰다 중근세 기독교 세계의 대표적 사례로는 성지 ‘ ’ ‘ ’ . ·

회복을 위한다고 주장된 십자군 전쟁 성지순례 성인숭배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면벌부 판매 , , , 

등일 것이다 이길용(Bell & Richard, 2011; , 2020).

사회적 승인을 받은 종교는 종종 많은 사회적 특혜를 갖는다 현대 한국에서 종교인 비과세. 

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논란 끝에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명문화하였지만 여전히 특. , 

혜 요소는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현주 한국의 과거 사례로 불교의 사원전( , 2017). (寺院

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이권으로 불교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세속적 지위를 ) . ·田

장기간 유지한 바 있다강진철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경향의 일반성( , 1995). ,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종교를 두고 있는 나라야 말할 것도 없이 특별히 국교나 공식 . , 

종교를 둔다고 내세우지 않은 나라들도 특정 종교에 대한 역사적 특혜들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Mitchell, 2017). 

그림 선호 종교를 가진 국가들에서 종교에 대한 자원 배분 경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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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가 공식적으로 사회적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 행동전략

이 달라진다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사회적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되면 . 

음지에서 존속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가령 일본의 카쿠레키리시탄 사회적 ( [ ]). れキリシタン

폭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규모라면 정치적 영향력 획득에 혈안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 

이 사회적 승인 특히 제도적 승인의 첩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전략이라 생각된다 신흥, . 

종교 집단이 정치인과 결탁하거나 정치적 도움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려 한 사례를 우리의 역사

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길명 윤승용 송운석 김경태 윤주영( , 2002; , 2009; · , 2014; , 2022). 

보이어는 종교 서비스 시장의 우위를 점하는 과정에서 종교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Boyer, 2001: 276).

종교집단의 규모와는 다른 기준으로 이들을 분류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 보이어가 종교이익집. 

단 을 논하는 바에서 종교전문가 집단의 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religious guilds) (Boyer, 2001: 

두 집단은 종교 서비스 시장에서 나름의 독특한 특성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 두 275-280). . 

집단은 종교 시장에서 존속하기 위한 전략상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 하나는 앞서서 언급. 

한 주술종교적 테크닉에 특화된 종교전문가 들로 초자연적 행위자와의 어떤 - (religious specialist) “

상호작용이나 불운을 막는 방어수단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역의 치료 마법사 치유” “ (witch-doctor), 

술사 샤먼 경건한 수행자 와 연륜이 있어 아는 게 많은 어른들(healer), , (holy man) (knowledgeable 

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교가 체계화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종elders)” . 

교 시장에서 종교 소비자들과 밀착하여 존속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역사상 빈번하게 다른 범주의 . 

종교전문가들에게 무시를 받아온 집단이다 미신 사이비와 같은 비난이 대표적이었다. , .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영적 능력으로 인해서 주술의례적 처치의 효능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게 한다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가 가진 불안 스트레스 특히 정신적 질병 등을 의례. , , ( ) 

나 예언 등으로 개선 위로와 확신 등 정서적 만족 을 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행( )

위 자체로 정치적 성격집단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부류의 종교인들( ) . 

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는 통상 집단의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의사결정에 관한 종교적 조언자가 되었을 때이다. 

그들의 종교적 능력이나 그 서비스의 효과는 직관적인 우리의 종교적 기대로부터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학식을 지닌 종교전문가들에(Boyer, 2001). 

게는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사회의 어떤 공적 업무를 위해 길한 공간이나 날짜를 정. 

하기 위해서 동물 희생을 이용해 유혈 희생제의를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인간이 막 . 

농경사회로 진입했던 신석기 시대에는 누구나 그런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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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른 믿음신학 혹은 과학 지식 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미신 이나 사이비와 , ( ) ‘ ’ ‘ ’

같은 규정이 현실적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주술의례 종교전문가와는 다른 종교전문가는 자신이 몸담은 종교에 대해서 학식을 지-

닌 이들 이다 이들은 주술의례 종교전문가와 종교 서비스로 (literate group of religious specialist) . -

경쟁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학식에 기반한 종교 서비스는 개인 삶의 불안 스트레스 질병 . , , 

등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 효능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종교 서비스는 개인보다. 

는 집단에 더 유용하다 그들은 해당 종교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교리를 체계. . 

화하고 경전을 정리하고 의례를 정비한다 자기 그룹 내에서 양성된 새로운 종교전문가가 어, , . 

디서나 비슷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화는 해당 종교가 쉽게 확산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이들의 존립 기반은 일상의 주술의례 시장일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다른 부류의 종- . 

교전문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없다 그들의 체계화 능력의 결실로 해당 종교. 

가 널리 확산될 수 있다면 정치적 효용을 제공할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표준화된 교리 경전. , , 

의례는 효과적인 공유된 현실 을 만들어 내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이어가 지적하는 ‘ ’ . 

대로 지역 주술의례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작은 신 흔히 지역신 이나 정령이 다른 더 일반- ‘ ’( ‘ ’) “

적이고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행위자 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Boyer, 2001: 279). , 

유대의 신이 기독교의 신이 되면서 보편신의 지위를 얻었다 야훼 엘로힘‘ ’ ( : Romer, 2015; → 

학식 있는 전문가들은 신들의 위계화 혹은 선택적 배제를 통해서 보다 넓은 Britannica, 2021). 

영역에서 같은 신 을 믿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고 제국 스케일의 정치적 영향력을 ‘ ’ , 

획득하게 되었다(Odahl, 2010).

앞서 본 종교의 권력 질서 정초적 성격을 발휘하게 만드는 조직화의 수행자가 바로 이 학식 

있는 종교전문가들이었다 사회가 이들 종교집단에 정치적 영향력 특권과 같은 것을 제공하고 . , 

얻는 것은 집단 정체성 으로 보인다 물론 그런 특성은 공식종교 혹은 그에 준하는 종교를 가‘ ’ . 

지고 있는 사회에서 잘 확인된다 그림 참고 아울러 도덕과 윤리도 교환 요소(Mitchell, 2017; 3 ). 

로 인식된다 집단 정체성은 도덕과 윤리와도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 ’ (Miller, 1988).



■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2022 

36
그림 지배적 종교집단에 속하는 것과 국가 정체성공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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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정치적 스펙트럼과 존재론적 결정 문제3. 

이제 종교의 정치적 특성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떠올릴 때 주로 . ‘ ’

고려하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여기서부터는 종교를 설명하는 최근의 새로. 

운 관점을 통해서 종교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종교학의 등장 이후 종교에 대한 . 

진화인지적 설명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우리는 진화된 생물학적 기질의 제약을 받는 종교적 관념

과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종종 자연종교라고 불린다심형준. ‘ ’ ( , 2021: 14).11)

전통적으로 제도 종교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다는 역사학적 논의가 많았다대표적(

으로 정치사상사 논의 한 집단의 진실프로그램으로서 종교가 자리매김한 측면을 잘 포착한 ). 

것이기도 하다 보이어가 말한 학식 있는 종교전문가 의 사회적 기능이기도 하였다. ‘ ’ .

제도 종교의 정치적 성격을 두 층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사제들의 조직이 이익집. 

단으로서 가지게 되는 것과 종교교리가 사회의 올바름의 기준이 되면서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정초적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우리가 종교의 정치적 특성을 앞에서 언급한 자연종교 를 포함해서 , ‘ ’

세 층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주술의례 종교전문가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자연종. , - ‘

교적 차원을 보면 주술의례 종교전문가가 특별한 개인권력자의 조언자나 개인적 사제가 되’ , - ( )

는 경우 아니면 제도 종교가 등장하기 이전의 부족 집단 수준의 사회에서 집단 의사결정을 점, 

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종교적 활동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

문자의 세례를 받은 식자층 사제집단이 교리 경전 의례 등을 체계화시키면서 종교이익집, , ‘

단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집단이 등장하였다 이 집단은 국가 규모 이상의 사회집단에 공통된 ’ . 

정체성 도덕과 윤리의 기준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 특권과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다 종교단체가 , . 

사회 내에서 얻는 영향력의 수준혹은 획득한 자원에 따라서 정치적 행동 전략에서 차이를 보( )

인다 극단적으로 배척될 때는 숨고 배척에 저항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 적극적으로 정치적 . ,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한국에서 통상 수십만 규모의 신흥교단의 행동전략 안정적인 사회적 ( ). 

승인을 받은 이후라면 사회적 가치나 종교 집단의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

력을 발휘한다.

종교의 제도화 이후 해당 종교가 사회의 가치규범의 원천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이데올‘

로기적 수준에서 종교의 가치체계는 정의와 올바름을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그 자체가 정치’ . 

적 권력 질서를 정초하는 힘을 갖는다 의 이름으로든지 의 이름으로든지 이 경우 종교( , ). 神 天理

11) 특히 해당 논문의 주 와 을 참고하라 아울러 심형준 12 13 . (2019: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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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권력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의사결정 특히 폭력 행정적 공권력이든 군사력이든의 정, , ( )

당성을 규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승인의 권한을 행사한다예를 들어 대관식 그. ‘ ’ ( , . 

림 참고4 ).

그림 < 4> Charlemagne and Leo III, from Encyclopædia Britannica.

소장the Biblioth 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사회는 국교나 우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에 국한된다 한국 같은 경우도 앞의 두 층위의 현상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세 번째 패턴은 . , 

확인할 수 없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법조문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작동하는 부분은 바로 종교. 

의 이데올로기적 차원이라고 하겠다.

세 수준의 종교 양상이 가지는 정치적 특성은 종교 활동이 원초적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토리 왜 종교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일 수 있는지는 아마 인간의 ( , 2019). 

인지체계의 진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전문가의 의례나 예언을 요청하는 것도 삶의 . 

불안과 스트레스였다 법적 정당성과 올바름의 문제는 집단의 존재와 그 의사결정 및 물리력. 

폭력 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종교의 문제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 ) . 

존재의 문제에 답하는 체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주술의례적 맥락에서도 정당화의 문제는 사실 종교학적 논의에서 줄곧 언급되어 온 바이기도 -

하다 프로이트가 의례 행동을 강박 행동과 견주면서 인류는 부정한 것 사회적으로 해로운 본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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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들에게 되돌림으로써 이를 본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단으로 삼았다 고 말한 것프” (

로이트 에서나 르네 지라르가 제의의 기능은 폭력을 순화시키는 것에 다시 말해 폭, 1997: 201) “ ‘ ’ , 

력을 속여서 복수 받을 위험이 없는 희생물에게로 향하게 하는 데에 있다 고 하며 희생양에 가‘ ’ ”

해지는 폭력을 초석적 폭력 이라고 말한 바지라르 에서 그리고 ‘ (violence fondatrice)’ ( , 1993: 58, 143) , 

그레이엄 하비가 종교 정의로 인용한 타와이 의 종교 활동의 목적은 초월적 존재의 영역(Tawhai) “

으로 들어가 벌을 받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라는 말 에” (Harvey, 2013: 99; Tawhai, 1988: 101)

서 존재의 긍정을 위한 테크닉으로서의 종교 활동을 종교의례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다는 것을 ( )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본질적 의미는 로버트슨 스미스나 에밀 뒤르켐의 테제와 통하는 것이다. .

정치의 종교적 특성. Ⅲ

정치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 ’ ‘

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표준국어대사전 현대에 와서는 정치에 대해서 종교를 떠올리는 ’ ( ). ‘ ’

것이 어딘지 시대착오적이거나 낡은 사고방식처럼 여겨진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 

근대적 혁신이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종교와 같은 가치체계에, 

서 독립함으로써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 

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현상을 두고 종교적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재정권. 

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두고 맹신이라든지 특정 독재체제를 종교라고 일컫는다든지 하는 ‘ ’ , ‘ ’

일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현상들은 지체된 혹은 제대로 근대화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나라들‘ ’ ‘ ’, ‘ ’ 

의 모습이 아닌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미국에서도 . , 

익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일은 가짜 뉴스의 확산으로 늘 확인되. ‘ ’

는 일이다 소위 이미지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이상화된 혹은 악마화된 인식을 . ‘ ’

만들어내는 것으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초월자 인식 패턴과 유사하다 김지영, ( , 2009; Çoban,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의문시되지 않지만 자유주의 민주2018: 189; Vladyslav & Anatolii, 2019). , 

주의 자본주의의 신성성에서도 종교적 특성을 읽어낼 수 있다하라리 이 점에 대해, ( , 2017: 252). 

서는 정치적인 것을 사유하는 법철학적 논의에 기반해서 법질서정초적 신념 체계의 필수불‘ ’ ( )

가결한 성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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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정치성과 공유된 현실1. ‘ ’, 

그림 기사 < 5> CNN “No matter who wins the US election,

의 일러스트the world’s ‘fake news’ problem is here to stay”

가짜뉴스 라는 게 미국 현대 사회에서 주목된 개념이긴 하지만‘ ’ (Quandt et al., 2019; Tandoc 

Jr et al., 2021)사실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조작된 정보가 빠르게, . ‘ ’, 

다수에게 확산된다는 면에서 과거와 양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말이다 신화 그 중에서도 창조 ‘ ’ . , 

신화나 건국 신화는 정치적으로 조작된 서사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창조 신화의 경우 모든 창. 

조 신화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집단 규모가 큰 사회의 창조 건국 신화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 ·

있다 마르둑이 우주의 혼란을 잠재우고 최고신으로 등극하는 일을 담고 있는 에누마 엘리. 〈

시 같은 창조 신화가 프로파간다적 신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조철수( , 2003: 148).〉 

전통적으로 권력을 가진 집단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하거나 조작했다 특히 자. 

신들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이다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라든지 다른 권. , 

력 집단과 싸울 때는 권력 집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김없이 정보조작이 이루어졌

다.12) 해당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건 정보에 대한 취사선택 마저도 조작 ‘ ’

의 징후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13)

한국에서 진보나 보수 진영의 사람들 모두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 언론의 . 

편파 보도뿐 아니라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에 대한 논란도 양진영에서 모두 제기되었던 

12)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최근에 민간인 학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조작 - . ‘ ’

이라고 자신들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러시아 부차 민간인 집단학살은 거짓 시체가 움직였다 연합뉴. “ " ".” …

스 년 월 일. 2022 4 4 , http://yna.kr/AKR20220404086100534?input=tw
13) 김웅 앞뒤 자른 녹취보도 전달자 검찰 아닌 듯 연합뉴스 년 월 일“ " "”, , 2021 10 20 , https://www.yna.co.kr/view/MY…

H20211020009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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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에 따라서 언론의 편파보도나 여론조작에 대한 시비를 거는 . 

집단도 달라진다 물론 진보진영의 정치인들과 진보언론비평단체 등은 진보세력의 집권기에도 .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14)

정치의 종교적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미디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실이 정치적 편향성에 기반해서 구성된다는 점은 정치 지향

이 현실을 규정하는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수정정연구 송병권 다( · , 2018; , 2019). 

만 김수정정연구는 한국 언론 매체의 정파성과 관련해서는 가치관을 둘러싼 이념적 분화가 · “

아니라 이기적인 분파주의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 다고 분석하면서 진보보수의 틀로 언론지형” -

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친 당 매체 반 당 매체라는 표현이 한국 언론의 정치편향을 설명“‘ ~ ’ , ‘ ~ ’ 

하기에 더 적절 하다고 지적한다김수정정연구” ( · , 2018: 141). 

정치적인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유통된다고 하는 현실은 우리의 정치적 판단이 어떤 믿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믿음을 공유하는 집단예를 들어 특정 정당 지지자들 은 . (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에 부합하는 신화화된 진실을 믿는다 성‘ ’ . 

학용 기자 는 이를 부채질하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 시대를 확증편향의 시대 로 (2020) “ ”

규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 탈진실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 있는데 전지구. ‘ ’ (Keyes, 2004), 

적 현상이고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뉴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탈진실이 사실 노릇을 하고 있다 정보의 전‘ ’ . 

파 속도는 거의 실시간인데 반해서 그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의 시간이 필요‘ ’

하다 김범준 이 격차는 믿음의 사실이 사실 의 지위를 빼앗는 절대적 조건이 된( , 2017: 174). ‘ ’ ‘ ’

다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 이 다시 사실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정치화된 . ‘ ’

탈진실의 시대를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진보가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알고리즘도 인간의 손을 거치지 ,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특정 정치적 선전이 정보시장에서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신뢰할 만한 정보들 진실성을 평가할 수단 전문가 자료가 (Anderson & Rainie, 2017). , , , 

없는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신뢰할 만한 출처를 찾는 데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 ‘ ’

현실이다 따라서 대중의 정치적 사실 판단에는 허구적 서사에 대한 믿음이 결코 배제될 수 없. 

다 민주주의 정체 를 채택한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당성을 . ( )政體

확립하는 신화적 서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14) 진실을 숨기고 일부 사실만 편향 보도 가짜뉴스의 수법 민주언론시민연합 년 월 일 “ , ”, , 2019 1 23 , http://www.ccdm.o

송영길 일부 언론 정치적 편향 심각 파이낸셜뉴스 년 월 일r.kr/xe/watch/274420; “ " "”, , 2021 10 16 , https://www.fnn

ews.com/news/20211016142836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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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적 정치인2. 

정치적 영웅들은 신성화된다 살아서는 영웅적 구원자로 그려지고 죽어서는 신적 존재로 받. , 

아들여진다 종교를 이용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던 시기라면 신적 특성을 강조하여 권력. 

자의 초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초자연적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 

믿는 세상이라면 상서로운 징조로 초월적 권위를 내세우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늘. 

이 조선 건국 이전부터 왕가의 조상들을 도와 조선왕조가 세워졌으니 조선왕조는 하늘의 뜻으, 

로 세워진 것이라 노래하는 용비어천가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반면 현대 한국사회에서 용. ‘

비어천가는 관용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나치게 미화하는 이야기를 비꼬는 데 쓰고 있다’ . 

그렇다면 이런 초인적 이상화는 완전히 설득력이 사라진 것일까?

우상화 라고 하는 표현이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대중문화계 수퍼스타에 (idolizing) . 

대해서도 이야기되는데 정치인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되었다 최근의 흥미로운 사례라고 하, . 

면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보수 개신교도들을 지지. 

자들로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독교 이미지를 차용한 결과이긴 하겠지만 보수 개신교신, 

자들이 그에게 보여준 신뢰 의 수준은 가히 우상화 라고 이야기할 만하다 이에 대한 문제는 ‘ ’ ‘ ’ . 

집권 내내 많은 미국 언론들에서 다뤄졌다 가령 정치 잡지 폴리티코 에서는 . (Politico) 2019〈 〉

년 월 도널드 트럼프의 성화라는 기사를 낸 바 있고 가4 “The sanctification of Donald Trump”( ) , 〈

디언 에서는 년 월 2020 1 “‘Unparalleled privilege’: why white evangelicals see Trump as their 〉

비할 바 없는 특권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구세주로 보는 이유라는 기사를 savior”(‘ ’: )

낸 바 있다(Restuccia, 2019; Gabbatt, 2020).

그림 의 기사 에서< 6> aljazeera “Trump’s election rhetoric has Georgia Republicans concerned”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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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 개신교도들은 성경 안에서 트럼프의 모델을 찾곤 했는데 리버티 대학의 총장 폴, 

웰 같은 사람은 트럼프의 과거를 의식하면서 그를 다윗에 견주었다 하느님은 다윗 왕(Falwell) . “

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간음자요 살인자였음에도 말입니다 라고 하며 . , .”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왕이나 대통령이 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는 측면에서 그를 다윗과 “ ”

연결시켰다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상황에서 유대인의 보호자로서 트럼프를 부각시키며 신에 의. 

해서 선택된 에스더 같은 인물이라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고레스도 이런 맥락에(Restuccia, 2019). 

서 선택되었다 이런 선택에 대해 가디언의 기자 개바트 는 트럼트의 개인적인 비행과 . (Gabbatt) “

잔인성을 정당화 하려는 노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위한 결함 있는 그릇 으로 상징화되어 페르시” “ ”

아의 왕이지만 유대인을 해방시킨 고레스에 비유되었다고 설명한다(Gabbatt, 2020). 

전 미국 대통령은 현대 세속 국가에서 종교를 권력 정당화의 도구로 삼은 것이니 과거의 망‘

령을 불러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정치의 종교적 성격을 드러내’ . 

는 데는 한계가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종교적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 

있는 나라의 지배자는 어떨지 생각해 보자.15) 대표적으로 중국의 시진핑을 살펴보겠다 .

그림 < 7> Xi Jinping Portrait. “The Last Last Emperor.” Digital Art by Todd Benson

15) 공산권 국가들이 적극적 반종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세계종교통계에서 이들 국가들의 종교인구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낮게 나왔지만 최근 통계로 보면 러시아는 종교인구가 이상 잡히고 있고 중국도 종교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70% , 

사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 정부에서 내놓은 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중국 편을 보면 현재 정확한 통계치는 불분명. ‘2020 : ’ , 

하지만 종교인구를 약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48% (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21 중국 쪽에서 ). 

나오는 자료에는 종교인구가 훨씬 적게 약 잡히는 경향이 있다 예 제도 종교에 속하지 않은 ( 26%) ( : Wenzel-Teuber, 2017). 

민속종교를 향유하는 집단을 적극적으로 추정하면 종교인구를 이상으로 잡기도 한다 러시60% (WorldReligionDatabase). 

아의 경우 년대까지 비종교인구가 를 넘었지만 년에는 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90 60% 2008 18% (Liu, 2014).



■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2022 

44

시진핑은 년 국가주석 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된 이후로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2013

되었다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하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숭배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

정태일쑨이페이 이 경우 권력자 개인의 특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Al-Estiklal, 2021; · , 2017). 

된다 최고 권력자의 사상 교육이 주목된다 이것은 개인 숭배 경향으로 여겨진다. . ‘ ’ (The Straits 

비슷한 예 북한의 주체사상 이수원 이런 경향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Times, 2018; : . cf. , 2011). 

는 사실을 중국 연예인 탄압 사례로 알 수 있다(Zhuoran, 2021 현대의 대표적 독재자인 푸틴의 ). 

경우도 개인 우상화의 경향이 이미 오래전부터 포착되었다(Kail, 2015; Sherbakova, 2019).

죽은 정치인이 신격화되는 경우에도 권력자의 신성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 

통령의 경우 살아있을 때에도 독재자들이 그렇듯이 구국의 영웅으로 이미지 만들기가 시도되‘ ’

었다 미디어도 이에 호응한 보도를 일삼았다 그러나 그의 사후 한국사회에서 잊혀졌다가 . . 1990

년대 후반 화려하게 부활하였고 이때 신화화되는 박정희는 더 이상 과거 독재자 박정희가 아, 

니라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상징하는 신성화된 인물이었다김상조 이충훈 홍윤기( , 1997; , 1997; , 

박정희의 신성화는 정체세력 간 헤게모니 다툼과 시대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역사적 적2001). 

합성을 획득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권력의 창출정당화과 권력자의 신성화 담론 사이의 밀, ( )

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정진호( , 2019).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 혹은 독재적 권력을 획득한 정치인이 신성화되는 경향은 , 

왜 나타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권력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제도 이전의 정당화 요? , 

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에 의. ‘ ’( )

한 옳은 것은 미화되는 이상화 경향이 이를 문화적으로 유행하게 만든다 합법적 정당화가 ( ) . ‘ ’

불가능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위기의 구원자가 소환되어. ‘ ’

야 한다 평시의 도덕 정의 올바름의 가치 기준으로 권력이 정당화될 수 없을 때 정당성이 . , , , 

부족한 혹은 독재를 강화확립하려는 집권세력은 현재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

에게 주입시키려고 애를 쓴다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수단이 필요하고 그것은 평시의 법 올바름. , 

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어도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그 불가피성이 평시의 불법성을 고려하지 

않게 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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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태와 정치적인 것 그리고 존재 정당화의 비약3. ,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구분해서 볼 때 명사가 가진 특성을 형용사형이 갖는 것으로 생각되, 

기에 정치적인 것은 정치의 본질적 특성 혹은 연결된 속성 같은 것을 의미한다 정치가 집단의 , . 

의사결정 활동이라고 할 때 정치적인 것은 의사결정의 근본 원리나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다, 

양한 행위의 특성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법철학적 논의에서 정치적인 것은 대체로 법과 . ‘ ’

주권의 존재론을 다루는 것으로 그 결정 불가능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Viriasova, 2011). 

여기에서는 정치의 종교적 특성을 다루는 맥락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정치적인 것에 관한 법‘ ’

철학적 논의를 참조할 것이다.

앞서 종교의 정치적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확인한 바이지만 슈미트가 법과 주권을 논하며 , 

신학 과 기적을 언급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정치의 종교적 성격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 ’ ‘ ’ . 

다는 점에서라기보다는 그것이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문제가 법적 체계 안에서 초월적으로 존

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슈미트는 정치신학 에서 주권자를 예외상태를 . “『 』

결정하는 자 라고 하였는데 이 예외상태가 권력 정당성이 주권자라는 인격에 의해서 법적 ” , ‘ ’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구조를 제공한다.

법철학적 논의에서 예외상태는 법이 정지된 상태로 이해된다 비상상황 혹은 한계상황과 ‘ ’ . 

연결이 되기 쉬운 것인데 슈미트는 일종의 긴급명령이나 계엄 상태 따위가 아니라 공법학의 , “

일반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슈미트 그는 그 이유를 긴급상태의 규정” ( , 2010: 16). 

조차도 주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그에게서 주권자의 결정‘ ’ . ‘ ’

은 아주 핵심적이다 그가 주권을 무엇인가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고의 지배. ‘

력이라고 정의하는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그의 논의 틀에서 정치의 핵심은 주권자 라고 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이다 예외상‘ ’ . ‘

태를 통해서 주권자를 정의한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 ‘ ’

개념은 이 의지에 의해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다슈미트 이러한 구체적인 정‘ ’ ( , 2012: 38). ‘

치적인 것에 대한 정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실체로 제시하는 바에서 어느 정도 예’ ‘ ’

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국가를 어떤 지역적 경계 안에 있는 조직된 인민 의 정치적 . “ (Volk)

상태 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 의 본질이 명확히 ” , ‘ ’

이해될 때에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국가라고 설명한다.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과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그는 다른 글에서 국가를 국민의 정치적 통일의 상태 라고 한 바 있다. “ ” .…… 16)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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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내외부의 적을 상대해야 할 때 주권자독재자는 국가의 보존을 위해 그가 필요하다( )

고 생각하는 조치 벤야민의 법보존적 폭력 를 취할 수 있다 군부 독재의 폭력을 경험한 한국 ( ‘ ’) .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논리이겠지만 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상을 경험, 1

했던 슈미트에게는 나름 정당한 주장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Scheuerman, 1993). 

정치의 종교적 특성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려고 할 때 우리는 국가와 주권자 예외상태에 , , 

대한 보다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는 법정치적 정당성. ‘ ’ -

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혹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당성을 구, 

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 예외상태에서의 자의적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 동, 

기가 국가라고 하는 집단의 보존에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가 ‘ ’ . 

간의 폭력은 지금도 그렇게 정당화되고 있기도 하다(Kirby, 2022). 

그런데 이런 보존적 폭력 은 집단 수준에서만 합리화되는 건 아니다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 ’ . 

행사하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자구행위 다만 그것이 법에 의한 정당화만 가능하다 국제( ). . 

정치 무대에서는 폭력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폭력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

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 외에는 기본적인 폭력적 의사결정. 17)에 대한 정당화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 존재의 지속을 위한 폭력의 정당화라는 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면 그의 정치. . , ‘

적인 것의 개념을 생물학적 존재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8)

동물들의 먹이사슬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포식자를 무자비한 폭력. 

의 행사자로 여기며 먹이가 되는 동물을 가엽게 여기거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식자를 

제거해야 할 공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영화 죠스 에서의 거대 상어의 예 그러나 먹이사( ). 〈 〉

슬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자연생태계의 평형상태를 고려할 때 포식 행위는 윤리적으로 판단, 

될 수 없는 순리 혹은 최선의 상태가 된다(Johnson, 2017)올바른 것은 존재혹은 생존 의 문제. ( )

에서는 혹은 가 판단 기준이 된다 기준이 올바름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의 지속생( ) . [親疏 彼我

존에 있기 때문이다 올바름과 정당성은 거기에 사용되는 논리일 따름이다] . .

역사상 거대 집단이 등장하면서 종교만큼 성공적으로 집단 구성원을 통합시켰던 기제는 없

었다고 여겨진다노렌자얀( , 2016).19) 근대의 국민국가가 종교로부터 분리되면서 민족주의 국민 , 

교육 미디어 등을 통해서 공유된 현실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분열적 특성을 , , 

16) C. Schmitt, Verfassungslehre 성정엽 에서 재인용, 205. (2020) 62 .
17) 공권력은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력적 성격을 지닌다 .
18) 정치적 행동의 진화적 기원과 특성을 살피는 논의들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cf. Schreiber, 2017.
19) 는 종교 거대 사회 를 부정하지만 거대사회 종교 종교적 도덕 운동 종교의 친사회적 기 Baumard & Boyer(2013) ‘ ’ ( ), (→ → 

능과 관련 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심형준) . cf.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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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 , , 

에 분열은 항구적이다 다수의 정당성 그것도 과반 이하의 다수의 지배까지도 합법화시키는 . , 

정체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자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 

부분 극심한 국론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미국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 등( , , , ).20)

생존을 위한 폭력의 정당화는 집단 생활에서 의미를 가진다 소규모 사회에서는 피아의 기‘ ’ . 

준이면 충분하다 대규모 사회에서는 일반적 친소 규모를 넘어서서 상상된 친밀함 을 조직할 . ‘ ’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가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Dunbar, 

정치적인 것은 집단 수준의 생존 전략과 관계되며 정치적인 것에서 정당성 구성의 초월2020). , 

성과 집단 다수의 상상된 친밀감이라는 감각공유된 현실로서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확인‘ ’ ( )

할 수 있다.

결론 피할 수 있는 문제. : ?Ⅳ

종교와 정치의 문제가 대화의 소재로서 회피되는 주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친소 피아의 감각, 

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옳은 것은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이다 이러한 종. ‘ ’ . 

교와 정치에 관한 근원적 특성에 주목하게 한 것은 정치 영역에 시대착오적으로 종교가 침투하

고 있는 작금의 현실 때문이었는데 검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시대착오성을 넘어서, ‘ ’

는 진화된 본성의 강고한 영향력이다.

특별히 지배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종교를 억압하지 않을 때 정치 지배체제에 종교가 침투하, 

는 것은 종교라는 문화적 기제가 등장한 이후로 상당히 일반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권력을 . 

정당화하는 신화적 역사를 새롭게 쓰는 수고로움을 들이지 않더라도 종교는 쉽사리 그 정당성

을 현대 사회에서도 확산시킬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그러나 현대 세속사회에서는 지지층 결( ). 

집을 위해 종교와 혐오를 활용하는 경우 분열상이 극에 달하게 될 수 있다 년 미국 국회(cf. 2021

의사당 점거 사태).

미국이 여러모로 한국 사회의 표준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분열의 정치마저도 추종하는 ,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을 막는데 종교는 . 

20)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시민 종교 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통해 여전히 사회적 통합기제로서의 종교 에 대한 식지  ‘ ’ ‘ ’

않는 관심을 볼 수 있다. cf. Miller & Ander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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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그러한 기대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 , 

다 한국 사회가 통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다 그 답을 서로 . . 

다른 가치체계를 수립한 종교들 사이에서 합의된 버전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복잡. 

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섣불리 건드렸을 때는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물론 .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처럼 종교적 보수주의에 의해 쉽사리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 같지는 않

다 그 규모가 공유된 현실의 분열을 일으킬 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 ’ .21)

최고 권력자가 특정 전문종교인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대의제를 야기시( )

킬 수 있다 민주정 시스템 상에서는 다수의 공유된 현실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 ‘ ’

기준이 된다 그 점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정상적인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 필요하다 만약 언론. ‘ ’ . 

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언론의 역할이 약화된 지점에서 종교계의 활동 공간과거 명동성당이, (

나 정의구현사제단 사례처럼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종교계) . 

에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종교계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을 상상.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종교계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교단체의 조직적 활동으로 민의 혹은 여론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소리를 내는 일이나 사회 내 혐오와 갈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기대된다 시민사회와 대부분의 종교계의 이익이 . . 

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차별금지법이 저지되는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 혐오. 

로 인한 사회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긴 

하다.

21) 년 한국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서 종교인은 정도로 추정되었고 어느 종교도 전체 인구의 를 넘지  2021 ‘ ’ 40% , 20%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극단적 보수주의 종교인 규모는 당연히 그 이하이기 때문에 미국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 갤럽cf. , 2021; PRR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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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반도평화서밋을 중심으로

임현진 선학 대학원대( UP )1)

목  차

서론. Ⅰ

코로나 시대의 종교와 정치 사이 갈등과 위기. 19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 정치적 공영주의. , ( )共榮主義Ⅲ

한반도평화서밋을 통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적 역할과 행동. Ⅳ

결론 평화정치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과제. : Ⅴ

서론. Ⅰ

종교공동체는 자종교의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신앙인의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영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교의 활동은 현실 이후 또는 현실과 유리된 내세의 . 

영역과 구령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정치사회적 질서, ·

에 개입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종교의 활동이 서로 충돌할 때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 때로는 . , 

전쟁과 같은 비참한 결과가 발생했다 특히 특정 종교가 국가권력 위에 서거나 동등해졌을 때. ,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권력과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어야 했다 수백 . 

년의 종교전쟁의 결과 현대의 민주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국교의 금지,2) 정교의 분리 원칙을  

헌법상에 반영하고 종교간 상호존중과 정치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 왔다.3) 

1) 선학 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UP , chamjin10000@hanmail.net
2) 미국은 건국 당시 국교 설립의 금지 를 법제화하여 국교 제도의 거부를 명확히 했다 이에  ‘ ’(no establishment of religion) . 

따라 미국은 국가교회의 전통을 거부하며 국가의 종교 간섭도 배제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했다 이진구 한국 개신교. , 

사에 나타난 정교분리의 정치학 종교문화비평 제 집 , , 33 (2018),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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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헌법 제 조는 제 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종교의 자유 원20 1 ‘ ’

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 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국교, 2 ‘ , ’

의 금지와 정교의 분리 원칙을 공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한국에서도 종교와 정치는 불가근 . 

불가원 이란 말처럼 너무 가까이해서도 너무 멀리해서도 좋지 않은 형식적 관계( )不可近 不可遠

를 기준으로 상호작용해 왔다 한국의 정치권은 정치철학과 정치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를 . 

활용하고자 하나 특정 종교와 가까워질 경우 다른 종교나 특정 종교의 다른 세력으로부터 반발

에 직면해왔다 한국의 종교는 자종교의 이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의 정책결정 .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나 정치권 또는 타종교와 국민으로부터 통제나 비

판에 직면해 왔다.

건국 이후 한국의 정치와 종교 관계는 민주주의의 지도자 선출체계인 선거를 매개로 상호작

용하며 정교유착 정치의 종교조종 정교대립 정치의 종교문제 불간섭 정교갈등 등 , , , , △ △ △ △ △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4) 각 종교는 저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며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5) 때로는 독재정권에 의지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며 자종교의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하기도 하면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다 종교의 정치적 역할은 때로는 사. 

회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이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부정하고 폭압적인 정권 편에서 시민통제, 

에 이용당하며 부정적이기도 했다.6) 민주화 이후에는 대체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정 

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한 각 종교의 정치에 대한 도전과 활발한 참여가 있어 왔다.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년 월 일 창립 이래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세계평화의 실1954 5 1 , 

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부모님‘ 8) 아래 인류한가족의 비전을 위해 활동해 왔다 ’ . 

때로는 자종교의 성장보다도 공공의 안전과 번영 평화를 지향하며 정치사회적 참여를 거듭해, ·

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현실정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활동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 . 

년대부터 농촌계몽운동 반공계몽운동과 승공운동 초교파 초종교평화운동 세계평화운동1960 , , · , , 

3) 장영수 종교인의 정치참여와 정교분리의 원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편 고려법학 제 호 년 월 , , , 94 (2019 9 ), 1-29.
4) 한국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전명수 한국 종교와 정치의 관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 , 

한국사회역사학회 편 담론, 201 16(2) (2013), 75-101.
5) 종교인들은 불의를 행하는 권력가와 집권층에 저항하며 현실 정치에 맞서는 태도를 견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유신반대투 . 

쟁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왔으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중불교운동연합 등은 지속적으로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 , ,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6) 김의환 목사는 교회가 할 일은 말씀의 봉사 기도의 봉사 구제의 봉사 세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정치현실에 직접 관여 , , . 

하는 것은 영역탈선이자 월권이라고 밝혔다 김의환 기독교와 현실참여 신학지남. , , 161 (1973), 6-7.
7) 예를 들어 종교의 전통적 가치관은 현대 민주사회의 인권개념에 근간을 둔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정치행위와 충돌하고 있 

으며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결정에 도전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 
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류를 창조하신 부모이신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이라고 부른다 이하에서는 하나님과 하늘부모님 . 

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문헌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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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운동을 전개하며 평화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UN . 

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를 상대로 비전에 따라 자국의 이익보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행

동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사회적 행동을 실천해왔다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종교의 · . 19 

정치적 역할과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서밋‘2022 ’

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시대의 종교와 정치 사이 갈등과 위기. 19Ⅱ

문제는 종교의 활발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활동에 대해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특히 년 이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20 -19(coronavirus 

이하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종교는 공공의 안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disease 2019; 19) 

는 집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첫째로 정부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단체들이 코로나 대유행을 초래하면서 종교의 정치사, 19 ·

회적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었다 년 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 2020 2

회의 집단감염으로 대구경북지역에 대유행이 벌어졌는데 신천지 교단 측은 방임과 조직적 비· , 

협조로 일관했으며 감염된 유증상 신도들도 검사를 거부하며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이만희 총. 

회장이 년 월 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으나 무소용이었다 이어 2020 3 2 . 2020

년 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으로 차 대유행이 벌어졌다 전8 2 . 

광훈 담임목사와 신도들은 정부의 방역수칙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대면, 

예배와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를 강행하여 국민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이8·15 . 

를 계기로 개신교를 포함한 각 종교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집회를 도입하며 종교활동과 방역

의 균형을 추구하였으나 여론은 악화일로였다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할 때마다 일부 . 

종교는 대면 예배와 집회를 거듭하였고 개신교 국제선교단체 인터콥 소속 , (InterCP International) 

상주 열방센터 관련 집단감염 등 확진자 증가와 코로나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상BTJ 

황이 되풀이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한국교회의 19 2020 ‘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 , 64.9%

다.9) 또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종교인 종교 믿는 사람 의 비율이 년 에서  , ( ) 198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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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로 늘었다가 년 로 크게 줄었다 또한 연령별 종교인 비율은 년 대 2004 54% 2021 40% . 2021 20

대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22%, 30 30% . .

9) 권지연 전광훈 이만희가 재촉한 탈종교화 민중의소리 년 월 일자 기사 년 월 일 검색 , “ · ”, 2020 3 1 . 2022 3 21 . 

https://www.vop.co.kr/A000014715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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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하 비종교인의 비율도 년 에서 년 로 크게 증가되( ) 2004 47% 2021 60%

었으며 비종교인 가운데 는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 61% . 

비종교인의 답변은 년 년 에 그쳤었다2004 33%, 2014 46% .10) 비종교인은 종교의 믿음과 행동에  

가 호감을 느끼지 않는 종교 비호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걸음 나아가 종교 61% . 

혐오 문화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이다.11)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을 경험하 19 (disaster)

면서 인류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해무익하다는 오해와 편견이 싹트고 있

는 것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자종교의 성장을 위한 집회와 활동에 매진한 몇몇 종교의 잘. 

못된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에 코로나 이후 뉴노멀시대의 종교의 미래는 종교공동체의 공공성 회복에 달렸다는 공공신19 

학적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12)

둘째로 불교계가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 “ · ”

를 개최하면서 정치지도자와 정당의 종교편향 문제가 불거졌는데 여론은 되레 기득권을 지키, ‘

기 위한 실력행사 라는 식으로 악화되었다’ .13) 불교계의 반발은 년 월 일 국정감사에서  2020 10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 ’ ,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 ’ . 

도각 스님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축복 미사를 드리고 해외순방길에는 빠짐없이 성당을 “ , 

방문하며 국가원수로서는 매우 굴욕적인 알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리 민족의 평화를 , ‘ ’

교황에 부탁하는 등 특정 종교에 치우친 행보를 해왔다 며 대통령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공공” “

의 영역에 투영돼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토로했다” .14) 년 종단 1994

개혁과 불교자주화를 안건으로 모인 이래 년만에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헌법의 정교 분리 28 “

원칙을 지키고 불교 왜곡을 중단하라 는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이다” .15)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1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

종교현황 년 월 일 검색1984-2021 (1) ”, 2022 3 21 .
11) 김유민 또 종교시설 집단감염 늘어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6500250. , “

는 교회혐오 서울신문 년 월 일 기사 년 월 일 검색”, 2021 1 27 , 2022 3 21 .
12) 김민지 안연희 뉴노멀시대 종교의 공공성 회복 한국평화종교학회 편 평화와 종교 제 호 김민 · , , , , 11 (2021), 39-58.; 

지 공의주의로 본 볼프의 공공신학 통일사상학회 편 통일사상연구 제 집 가을, , , 21 (2021 ), 1-23.
13) 이화행 불교 왜곡 보도 현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270. , “‘STOP’ ”, 

대불교 년 월 일 기사 년 월 일 검색, 2022 3 8 , 2022 3 21 .
1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21/HYEHMO2MDJBE3E2S3PBGBGMYO

김명진 김우량 문정부에 화난 불심 승려 명 종교편향 불교왜곡 중단하라 조선일보 년 월 일 기사M/. · , “ , 5000 ‘ · ”, , 2022 1 21 , 

년 월 일 검색2022 3 21 . 
15) 불교계는 정치의 종교차별로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갈등을 겪어 왔다 특히 개신교 장로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 , 

집권기에 불교계는 년 조계종 개혁운동과 년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를 경험했다1994 2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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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교계의 호소에도 수행자가 돈 문제로 세속에서 집회를 연다 거나 등산객들에게 통행“ ” “

료 삥 뜯어온 산적 무리 명이 집결한다 중들이 선출된 국회의원을 건드린다 는 식의 원5000 ”, ‘ “

색적 비난들이 줄을 이었다 정치권에서 종교에 대한 존중과 공감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보여. 

준 사례이며 이후의 대응에서도 일부 친여 성향의 인사들은 이를 정치적 반대로 주장하며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여론전을 펼쳤다 불교와 같은 한국의 유력 종교단체도 이와 같은 종교 . 

편향과 왜곡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면 소수 종교들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소신 , 

있는 목소리를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 

활동들 자체가 불편하게 인식되는 반종교적 시대감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셋째로 기독교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무속신앙 의존 규탄

은 대선정국을 혼란으로 이끌었으며 동시에 여론의 무속신앙 비하 내지는 종교 비하 현상을 

촉발시켰다 그동안 기독교와 가톨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여러 종교의 학자들은 타종교에. 

도 구원 또는 진리가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종교간 대화를 촉진시켜왔다 기독교. , 

이슬람교 불교 유교를 비롯한 세계적인 종교로부터 주술 무속 샤머니즘 등 토속적인 믿음까, , , , 

지 있는 그대로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지향하자는 것이었다.16) 그러나 이번 대선국 

면에서 무속에 대한 비판은 종교다원주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 

실제로 무속인에게 정치적으로 의존하며 비선정치 무속정치를 펼치거나 펼칠 수 있는 상황이 ,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신교계는 국가를 파멸로 몰고가는 무속정치를 규탄한다 며 성명을 , “ ”

쏟아냈다 종교학자 한승훈은 우리는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가 어떤 믿음과 실천까지를 . “

포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공적 영역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 

필요가 있다 면서 무당들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시도하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정말로 더 해” “

로운 이들인가 라고 묻는다” .17)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기도회를 개최하며  

정치에 의존하고 활용됐던 종교계에 뼈아픈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무속에 대한 규탄은 역으로 . 

공적 영역에서 종교계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비참할 정도로 저열한 비난과 혐. “ ” 

오의 언어가 종교 전체를 향한 술어로 되돌아올 위기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발생한 위의 세 가지 이슈들은 공공의 영역 소위 정치사회적 영19 , ·

16) 한인철은 윤성범 유동식 변선환 등 토착화신학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는 자기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종교 , , /

문화전통으로부터 새로운 종교적 통찰을 배우고 수용하여 창조적인 자기변혁에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비기독교적 종, , . 

교 문화전통의 구원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며 오히려 토착적 신앙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가/

야 한다는 것이다 공존과 공생을 바탕으로 각자의 종교가 서로에게 협조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인철 종교다원주의의 . . , 

유형 일산 한국기독교연구소( : , 2005), 258-260.
17) 한승훈 영적인 사람 대 역술은 과학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1049.html. , “‘ ’ ‘ ’”, , 

년 월 일 기사 년 월 일 검색2022 2 15 , 2022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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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종교 위상을 잘 보여준다 종교가 국가와 협력하며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교 간에도 정치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존중하며 소통하는데 난관에 , ·

부딪쳤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종교는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 원칙과 국교의 금지 . 

및 정교의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종교 중심주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 

공적으로 기여하며 종교공동체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 정치적 공영주의. , ( )共榮主義Ⅲ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의 이상주의1. 

김항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의 모든 문제에 “

관심 하며 타락한 인류 역사와 현실의 질곡을 과감하게 타파 하려는 신학이라고 말한다” “ ” .18) 하 

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은 인간이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완성의 대 축복을, , 3 19) 이루어 하늘 ‘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 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 . 

의 타락 이후 죄와 타락성이 준동하는 자기중심적이고 투쟁과 대립의 타락문명이 형성되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와 같은 타락문명을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에 따라 창조본연의 상

태로 복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 ”

한 공생 공영공의주의에 의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직접통치는 메시아 · · . 

정치로 실현되며 이는 참사랑의 정치를 말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배의 정의를 , “

포함한 사회 정의는 물론 정치적 평등을 전제함으로써 억눌리고 가난하고 따돌린 자들도 역사, , 

의 주체이며 역사의 증인임을 명백히 해주는 통치행위 라고 할 수 있다” .20)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로서 하나님에 의해 기름부음을 masiah

받고 왕과 제사장 예언자의 세 직분 위에 세워진 자를 말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부모이, . 

18) 김항제 통일교의학연구 아산 선문대출판부 , ( : , 2000), 214-215.Ⅰ
19) 부모이신 하나님은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의 주체이시며 인간에게 마음과 몸의 통일을 이룬 인격자 부부의 통일을 기 , 

반으로 실현된 참가정과 참된 세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통일된 피조세계를 실현하라는 대 축복의 창조목, 3

적을 확립하셨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 ( : , 2006), 44-50.
20) 김항제 통일교의학연구 아산 선문대출판부 , ( : , 2002), 18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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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참자녀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 선“

의 자녀를 번식 하는 인류의 참부모를 메시아라 한다” .21) 참부모는 메시아로서 억눌리고 가난 , 

하고 따돌린 자와 같은 죄와 타락성 아래에 놓인 타락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본연의 “

사위기대를 조성 하도록 복귀해야 하며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실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참” , . 

부모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참자녀로 복권되면 메시아의 위상을 지니고 참가정과 참된 세계

를 실현하는 동역자들이 된다.2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녀로서 완성된 인간과 함께 신인협동으로 피

조세계를 통치하려 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자로서 제 의 창조주로 지음 받았으며. 2 , 

하나님의 영을 분립한 영육 아우른 실체적 존재로서 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책임분담을 완3

수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공유하며 신인협동으로 피조세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23) 하 

나님과 창조본연의 이상을 완성한 참부모 메시아와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본

연의 사위기대를 실현한 신종족 메시아가 함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 .神宗族 24)

하나님을 모시고 참부모 메시아와 신종족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며 하나님의 직접

통치 메시아 정치를 실현한다 공생공영공의주의는 이상세계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서 공생주, . , 

의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경제적 측면 공영주의는 정치적 측면 공의주의는 윤리적 측면을 , , 

설명하는 이념이다.25)

특히 공영주의 이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의 주요 주제에 해당하며 세계평, , 

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적 이상을 보여준다 공영정치는 신인협동의 하나님의 직접통치 메시아 . , 

정치이며 이는 곧 만인공동참가 의 정치를 말한다, ‘ ( ) ’ .萬人共同參加 26) 공영정치는 부모이신 하 

나님을 모시고 인류가 한 부모의 사랑을 상속 받은 형제자매로서 국경을 초월하여 협력하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정치다 국민이 서로 형제자매로서 존중하면서 공동으로 참가하고 서. , 

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균형적으로 행동하며 누가 공직 을 수행하더라도 , ( )公職

서로 신뢰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위임받은 임무를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일하는 정치라

고 할 수 있다.27)

2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 , 237.
2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 , 238.
23) 임현진 천일국의 주권 개념에 관한 연구 통일사상학회 편 통일사상연구 제 집 가을 , , , 15 (2018 ), 25-30.
24) 조광명 외 인 천일국 시대의 신종족메시아 가평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5 , ( : , 2015). 
25)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 ( : , 2001), 761-799.
26)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 , 776. 
27) 필자는 공영정치의 원리를 공동 균형 책임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임현진 공생공영공의주의로 본 공영정치 정책원칙과  3 , , . ,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통일사상학회 편 통일사상연구 제 집 봄, , 14 (201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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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적 공영주의 이념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세계, ‘

가 하나로 통일된 메시아왕국의 정치이다 인류의 참부모를 중심하고 형제를 위한 형제에 의한’ . ‘ , , 

형제의 정치 곧 천부주의를 중심한 형제주의정치이다 메시아왕국은 지역적 국가를 말하지 않으’, . 

며 세계 통일을 기반으로 한 이상적인 나라를 말한다, .28) 임박한 미래에 현실정치의 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으로서 . 

공영주의는 완전사회를 실현시키는 이상주의 정치이념이자 정치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의 현실주의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으로서 공영주의 이념은 하나님의 직접통치 메시아 정치가 , 

가능한 세계 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공영주의 이념의 현실적 . 

적용은 굉장히 현실주의적 태도를 요청한다‘ ’ . 30) 현실세계는 복귀되고 완성된 인간들이 창조본 

연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세계의 인류는 죄와 타락성 아래에서 . 

이기적이며 서로 모순과 대립 상충의 관계를 맺고 사는 죄인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 ’ .31) 

공영정치는 창조본연의 인간이 하늘부모님 아래 형제로서의 존재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정치에 나서는 것인데 현실은 이기적인 타락성과 죄의 아래에 놓인 죄인들이 , , ‘ ’

구조적으로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질서 속에서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공영정치의 이상을 현실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한 

종교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수작용을 추구한다 이상에 비추어 현실을 진단하. 

고 현실의 구조와 질서를 변화시켜가기 위한 이상과 최선을 향한 한 걸음을 걷고자 한다, .32)

2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 , 778.
29) 김항제는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이상사회의 표상이며 약속을 성취한 지상천국이라고 말하고 , 

있다 또한 인류역사의 궁극적인 이상인 완전사회를 실현시킨 비전이라고 언급한다 김항제 통일교의학연구 . . , , 234, 253.Ⅰ
30) 정치적 현실주의 는 정치적 이상주의를 비판하면서 (political realism) , 카 허츠 모겐소(E. H. Carr), (J. H. Herz), (Hans 

등 정치학자들이 사용한 개념이다 이들은 국가체제나 국제기구 세계여론을 통해 완전한 선을 실현하려는 J. Morgenthau) . , 

이상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세력균형이 정치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후 기독교 신학자인 라. 

인홀드 니버 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죄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권력투쟁의 (Reinhold Niebuhr)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종교적 신앙심이 윤리적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를 제공하지만 비도덕적인 집단의 이기적. , 

인 사회구조는 개인의 자각과 윤리적 결단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기독교 현실주의를 설파했다 라인홀드 니버는 상충된 .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에서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강제력 대응력 사회체제와 제도를 , , , 

통한 개혁을 동시에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우 하영선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사. · , ( : , 1993), 

16; Reinhold Niebhu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xii.
31) 현실주의적 태도는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에 주목하며 그로 인한 악한 사회구조와 질서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경제 , . , 

정치 윤리적 측면의 현실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종교와 정치의 상승적인 수수작용의 , , 

관계를 통해 현실정치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하려는 방식이다 김항제 통일교의학연구 아산 선문대출판부. , ( : , 2006), Ⅲ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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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공영주의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정치체제에서 현실주의적으로 실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교와 정치 분리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대 정치 제도와 . 

동행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정치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실천해 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역사적으로 현실정치와 관련을 맺고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정치를 , 

향해 활동해온 몇 가지 접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무신론 기반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냉전 시기, 2 (Cold War) 

의 승공운동이다 원리강론 은 공산주의에 대해 사탄을 중심한 비원리 세계관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인류 역사는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형성하여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상천국을 복귀하시기 전에 사탄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형의 비원

리 세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세계인 것이다 사탄은 이, . 

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항상 앞질러 비원리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

귀섭리노정에서는 참 것이 나타나기 전에 거짓 것이 먼저 참 것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앞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성서의 말씀은 이러한 . 

원리로써만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33)

창교자 문선명은 년 월 일 유엔군의 흥남감옥 폭격으로 옥중에서 출감한 후 년 1950 10 14 1950

월 일 평양에서 남쪽으로 피난하면서 삼팔선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남겼다12 4 .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 . 

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 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

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년 길 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 . 10 , 20 ,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삼팔선 이북. 

을 제가 못 가거든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든 저를 따르, 

는 제자들을 가게 하겠습니다.34)

3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공영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은 이상과 최선을 향해 한 걸음씩 일리 있게 일률로 옮기 

는 것이다 하나씩 한걸음씩 수수법적으로 현실을 포위해 들어가야 한다 김항제 통일교 정. (one by one), (step by step) . , 

치사상으로 본 정치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한국신종교학회 편 신종교연구 제 권 , , 10 (2004), 227-228.
3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 , 453.
3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참부모경 서울 성화출판사 , ( : , 2015),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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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명은 공산주의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이며 폭력혁명으로 볼셰비키 혁명 , 

이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억 천만 명의 무고한 인명이 학살당했다는 점에서 사탄을 중심한 1 5

비원리적 세계관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삼팔선에서의 기도를 시작으로 남한과 북한을 가르. 

는 휴전선이 하늘편 민주주의와 사탄편 공산주의 대결의 최전선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은 남북통일을 세계통일의 기원이며 남북해방을 세계 인류 해방의 기원으로 , 

여기며 승공운동을 전개하였다.35) 

공산주의 무신론사상을 물리치고 민주세계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명을 “

통일교회가 해야 됩니다 라는 문선명의 가르침에 따라” ,36) 년 월 일 강원도에서 박경원  1965 11 10

강원도지사의 협조 아래 반공계몽단을 결성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도민‘ ’

에게 철저한 반공사상을 무장시켜 자진하여 반공대열에 참여할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목표로 ‘ ’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전국 개 시도에 반공계몽단이 창단되었으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8 , 

의 지도자들은 강사진으로 나서 전국의 관공사 기업체 예비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 , , 

로 대중적인 반공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3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승공교육을 전담하는 중앙연수원을 년 월 일 준공하고 1970 6 15 1989

년까지 승공강의와 강연회 승공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 미국 유럽 중남, . , , , , 

미를 연계한 세계적인 승공운동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세계적 확산

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전개한 것이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 

합의 일본 협회장 구보끼 오사미는 문선명한학자의 지도 아래 국제승공연합을 대표하여 · 1970

년 월 일 박정희 한국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며 세계반공연맹에 대한 9 2 , 

한국정부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년 가을 구보끼 오사미는 대만의 장개. 1971

석 총통을 만나 아시아반공전선을 확고히 했다. 

둘째 국제 지도층 연대를 통한 세계평화운동이다 문선명한학자은 년 월 일부터 월 , . · 1987 5 31 6

일까지 서울에서 제 차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창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종교권과 정치4 1

권을 망라한 지도자회의를 개최해왔다 제 차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주제는 세계평화를 . 1 ‘

위한 도전과 가능성이었는데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조치 글라스’ , , 

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강력 지지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한 서울 선언을 합의하였다 이후 . 

제 차 세계평화정상회의는 년 월 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는데 고르바초프와 참석한 3 1990 4 11 , 

3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참부모경 , , 844-845.
3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참부모경 , , 842.
3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증언 제 집 서울 성화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 · , 4 ( : , 1989), 234.; ·

찬위원회 편 증언 제 집 서울 성화출판사, 5 ( : , 200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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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정상들이 함께 대담을 나누고 소련의 개혁개방을 지지하며 냉전 이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을 논의하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후에도 세계평화회의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 , 

합 총회 세계평화정상회의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 천주평화연합 정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 , , 

개최하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초종교초국가 지도자들을 중심한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과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이 협력할 

것을 촉구해왔다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 상호협력을 통해 평화세계를 이루자는 것이다 유엔. . 

이 냉전 이후 세계질서를 주도하지 못하고 국가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세계분쟁의 해결과 평화

구현에 한계를 드러내는 점을 비판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갱신을 주창하기도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창교자 문선명의 사후에도 한학자의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한반도

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38) 선학평화상을 통해 인권존 

중갈등화합 생태보전을 위해 기여한 국제적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시상해오고 있으며 세계평· · , 

화국회의원연합을 통해 국제사회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세계국회의원 연대와 대

응을 이끌어오고 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을 통해 평화를 위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 

며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을 통해 청년세대의 참가정 효정문화 확산과 평화행동을 돕고 있다, . 

또한 피스로드프로젝트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평화로운 교류와 소통을 주창하고 국제과학통, 

일회의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과학자들의 책임 있는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평화경제. 

인연합을 통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경제기금 조성과 경제인 역할 방안을 

촉구해 오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공영정치의 이상을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뛰어넘어 즉각적으

로 현실에 적용하려 하지 않는다 참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 인종 문화 언어 국가의 장. , , , , 

벽을 뛰어넘어 인류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현실적인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데 집중해왔다.

38) 임현진 창교자 사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운동 연구 한국평화종교학회 편 평화와 종교 제 호  , , , 6 (2018), 

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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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서밋을 통한. Ⅳ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적 역할과 행동

한반도평화서밋의 개념과 활동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정치신학의 공영주의 이념을 한국 사회의 정치 영역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적용하며 참여해오고 있는가를 한반도 평화서밋 사례로 살펴보자2022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공생공영공의를 주제로 정치 경제 종교 학술 언론 예술 등 전 · · , , , , , 

분야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초국가초종교적인 월드서밋을 개최하고 있다· . 2006

년부터 시작된 월드서밋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혜

를 모으는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월드서밋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기후온난화 가. , , 

정윤리의 붕괴 열강들의 자국이기주의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 

축과 지지 기반 확대를 추구해왔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에서 본격화되기 직전 개최된 월드서밋 은 공생공영공의를 통19 2020 ‘ · ·

한 세계평화 실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훈센’ . , (Hun 

캄보디아 총리 헨리 반 티유 미얀마 부통령 브리지 라피니 니제르Sen) , (Henry Van Thio) , (Brigi 

총리 마리아 레오노르 로브레도 필리핀 부통령 스티븐 하퍼Rafini) , (Leni Robredo) , (Stephen Harper) 

전 캐나다 수상 지미 모렐레스 과테말라 전대통령 데브 고다 전 인, (Jimmy Morales) , (Deve Gowda) 

도총리 조제 마누엘 두랑바호주 전유럽연합 집행위원장전포르, (José Manuel Durão Barroso) (EU) (

투갈 총리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전현직 정상과 각계각층 지도자 천여 명이 참석했다), 7 . 

이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가 대유행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19

한 온라인 희망전진대회를 회 개최하여 증강현실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7 . 

회의 씽크탱크 포럼을 개최하면서 한반도 평화서밋을 준비해왔다 씽크4 (Think Tank) 2022 2022 . 

탱크 는 세계평화정상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2022 (ISCP, International Summit Council for Peace), 

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 for Peace), (IAPD, 

세계평화경제인연합Interreligious Associ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 (IAED, International 

세계평화언론인연합Association for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IMAP, International Media 

세계평화학술인연합Association for Peace), (IA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s for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주도하여 창설한 개 단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및 Peace) 6

세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토론을 벌여왔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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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대 위에 한반도 평화서밋은 월드서밋 의 일환으로 년 ‘2022 ’ ‘ (World Summit) 2022’ 2022

월 일부터 일까지 서울 잠실롯데호텔과 가평 글로벌아트센터 가평 천정궁을 중심으로 2 11 13 HJ , 

개최됐다 훈센 캄포디아 수상과 반기문 제 대 유엔사무총장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으며 남. 8 , 

북공동수교국가 개국의 명의 전현직정상을 비롯한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장관157 85 · , , , 

종교인 언론인 경제인 학술인 여성청년지도자 등이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하였다, , , , · .40) 

오미크론 확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도발 · , 

등으로 세계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각국 정상들은 저마다 한반도

와 세계 평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총재 한학자와 공동조직위원장인 훈센 수상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 , 

등 각국 정상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월드서밋 서울 선언에 서명하고 평화와 번영이 충만‘ 2022 ’ ‘

한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하였다 월드서밋 서울 선언’ . ‘ 2022 ’

은 총 개 항목의 결의안으로 구성된다16 .

표 월드서밋 서울선언의 개 결의항목< 1 2022 16 >

39) 참조 http://thinktank2022.org/forum/speaker.php?list=1 .
40) 한반도 평화서밋에서는 세계 정상들을 대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딕 체니 전 미국 (Donald Trump) , (Dick Cheney) 

부통령 댄 퀘일 전 미국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안소니 카르모나, (Dan Quayle) , (Michel Temer) , (Anthony 

전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통령 페데리코 프랑코 전 파라과이 대통령 지미 모랄레스Carmona) , (Federico Franco) , (Jimmy 

전 과테말라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 글로리아 아로요Morales) , , (Mahinda Rajapaksa) , 

전 필리핀 대통령 데브 고다 전 인도 총리 유사프 라자 길라니 전 파키스(Gloria Arroyo) , (Deve Gowda) , (Yousaf Raza Gillani) 

탄 총리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 레니 로브레도 필리핀 부통령 샤나나 구스망, (Sharma Oli) , (Leni Robredo) , (Xanana 

전 동티모르 대통령 코일라 나일라티카오 전 피지 영부인 호세 마뉴엘 바로소Gusmao) , (Adi Koila Nailatikau) , (Jose Manuel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일리르 메타 알바니아 대통령 로마노 프로디 전 유럽연합 집행위Barroso) , (Ilir Meta) , (Romano Prodi) 

원장 도미니크 드 빌팽 전 프랑스 총리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전 스페인 총리 알, (Dominique de Villepin) , (Jose Maria Aznar) , 

빈 쿠르티 코소보 총리 무하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Albin Kurti) , (Muhammadu Buhari) , (Macky Sall) 

대통령 겸 아프리카연합 의장 조지 웨아 라이베리아 대통령 카를로스 빌라 노바 상투(AU) , (George Weah) , (Carlos Vila Nova) 

메 프린시페 대통령 굿럭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릭 아돌프 티아오 전 부르키, (Goodluck Jonathan) , (Luc Adolphe Tiao) 

나파소 총리 폴 비요게 음바 전 가봉 총리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Paul Biyoghe Mba) , (Mike Pence) , 

전 미 국무장관 짐 로저스 회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연설했다(Mike Pompeo) , (Jim Rogers) Beeland Enterprises .

순 항목 내용

1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외교적 접근 추구할 것을 남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

2 공통문화유산
남북한 공동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이익과 관심사에 대해

상호존중과 인정의 건설적 대화 촉구

3 신뢰구축 방안 한반도의 이해관계자와 관여하는 신뢰구축 방안과 예방외교의 추진

4 한반도 평화협정 한민족의 이익에 기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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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 

평화적 교류를 위해 모색하던 년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2018 2019 6

길이 멀지 않게 보였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남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 

는 상황이 되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문선명한학자의 리더십 아래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장 중요한 활동·

의 목표로 삼아왔고 연계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정상회의를 지, 

속적으로 개최해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진한 월드서밋 는 년을 맞아 미사일 . 2022 2022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정치 종교 경제 언론 학술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 , , , , 

평화교류를 위한 메시지를 보낸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총재 한학자는 창설자 특별연설에서 지구성에서 유일한 마지막 분“

단국가 한국이 통일될 수 있어야 세계평화가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 민족은 물론 세계의 모” “

든 나라들이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자리에서만 진정한 세계평화가 이루어지고 자유평등평화· · · 

통일의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의 행복한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역설했다 공” . 

영주의 정치적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정치를 지향하면서 ,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창한 것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려는 각. 

계의 지도자의 협력 각 국가와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들이 수, 

5 평화증진DMZ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용방안 탐구DMZ 

6 북한개발 프로젝트 북한의 관광 스포츠 문화 교육 분야 프로젝트 개발 독려, , , 

7 메콩평화공원 조성
메콩평화공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한반도와 메콩지역 사이의

식량안보와 공공의료협력 강화

8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간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 의료 교육 사회 인프라 분야, , , , , , , 

최대이익을 위한 남북한 관계 정상화 추진

9 다자 대화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문화연계 및, 

디지털 창조산업분야에 대한 다자간 대화와 협력 강화

10 전쟁 관련 무관용 전쟁 무관용 원칙 지지와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과 화해문화 조성

11
하나의 영토 국민 문화, , 

프레임
하나의 영토 국민 문화의 프레임 아래 평화통일을 위한, , 
트랙 외교와 트랙 대화 소프트파워 접근법 증진1.5 2 , 

12 한일해저터널 지역통합 연계 및 평화 매개를 위한 한일해저터널 건설 지지, 

13 공동벤처 프로젝트 연계 남북한 공동 벤처 프로젝트 모색G20, ASEAN 

14 아시아태평양연합 프놈펜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연합 지지2019 

15 평화번영의 원칙 평화번영을 위한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신뢰 상호이익 원칙 확인, , , 

16 파트너십 위원회 평화사업 및 기타 제안의 실행을 위한 파트너십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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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때 가능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반도 평화서밋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 ‘ ’

세계지도자들의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 실효적인 정책과 아젠다들을 구

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41)

초종교 초국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상호작용과 행동2. ·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국가 정상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2022 ‘ ’

서는 공감대를 갖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각계의 지도자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논거에 . , 

따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를 냈다. 

먼저 월 일 한반도 평화서밋 본행사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제 대 , 2 13 (Donald Trump) 45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힘을 통한 평화 를 추구했다면서 일본의 “ ”

아베 총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전례를 찾을 , “

수 없는 강경한 접근법 을 써서 평화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재임시절 김정은 ” . 

국방위원장과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 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 ”

모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심을 중단하겠다 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 ” . 

임 이후 북한이 코로나 와 심각한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궁여지책으로 북한 미사일 시19

험이 다시 이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에게 비핵화는 . “

최고의 기회 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핵무장의 길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반도와 ” . 

세계평화 증진을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하나, , , 

님의 축복을 받은 강력한 주권국가와 독립국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평화와 자유 정의, 

를 실천해 갈 것을 주창했다.42) 

마이크 펜스 제 대 미국 부통령도 약함은 악을 유혹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Mike pence) 48 ‘ ’ “

도 자유국가들은 함께 단결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주권을 존중하고 충분, 

히 역할을 행하여 한반도 내 비핵화를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북한” . 

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중국의 대만 침략과 같은 도전 과제를 자유국가 우방국들이 함, 

41) 한반도 평화서밋에 참석하여 평화기원문을 연설한 폴라 화이트 목사는 한학자 총재님과 고 문선 (Paula Michelle White) “

명 총재 양위분께서는 믿음과 뜻에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의 비전을 추진 하셨다면서 ”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질만이 유일한 실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

문에 잘못되었다고 역설하고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과 지도자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신성한 기회 를 만들어 냈다고 언급” ‘ ’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이런 변치 않는 한반도 평화통일 가교 역할을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는 표현이다. 
42) https://www.tphistory.net/providence/sunhaknews/view/3574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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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단결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심을 갖고 함께 단결하여 자유와 안. “

보를 수호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제 대 미국 국무장관도 종교의 자유가 한반도 통일에 (Mike Pompeo) 70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국이 무신론적인 사상을 공고히 하며 인. 

권을 유린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공산당국의 정당화 될 수 없는 시도들에 대해 맞서 그들, 

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정치적 현실주의 노선에 따라 , 

강한 힘을 유지하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자유국가 우방국들이 협력하여 , 

대응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편으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종교와 정치의 협력. 

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접근법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

와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전임 국가지도자들과 달리 이번 한반도 평화서밋의 공동조직위원장인 훈센 캄보디아 

수상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이기적으로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라이벌 관계에 있어“

서 완충지대로 활용했다 고 말했다 훈센은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서 첫째 신뢰를 구축하고 협” . , 

상할 수 있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북한과 교류하여 더 추가적인 . , 

고립이 없도록 노력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훈센은 덜 민감하고 더 실용적인 부. “

분에서부터 시작 해서 평화롭게 두 개의 정치 체제가 앞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 ” 

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며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를 개방하는 한편 . , DMZ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제 완화와 이은 평화협정 체. 

결과 협력사업 추진 등 상호 점진적인 교류를 한반도 평화의 길로 제안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힘의 외교와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조직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은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관련 협약을 어기“ , 

고 있다 면서 올해 월에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점을 우려했다” 1 7 .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도록 행동을 바꾸기 위한 조치 제재와 , “

결의안이 충실히 실행되기를 부탁한다 고 역설했다 그는 다자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건설적” . 

인 대화를 촉진하면서 북한과도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원했다.  

한반도 평화서밋을 전후하여 참석자들은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치 외교 경제 종교 분야별 협의를 추진했다 특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월 일 , , , . 2 13

한반도 평화서밋 종료 후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났으며 월 일 다시 방한하여 윤석3 25

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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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평화정치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과제. : Ⅴ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가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종교 간19 , 

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잃고 타종교 비하와 억압에 동조하거나 종교가 정치인들의 편, 

협한 종교적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조율하는데 실패하면서 우리 사회의 종교에 대한 기, , 

대치가 크게 낮아지고 종교 혐오 현상까지 우려하게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평화통일가. 

정연합은 자국이기주의를 넘어선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기후위기 극복 환경오염 문제 해결, , , 

식량 위기 대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논의장을 제공하

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가 평화를 지향하며 국민을 이롭게 하려면 첫째 이해관계를 넘어서 깊게 소통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종교가 방향성을 제시하며 역할 해야 한다 최근 국내 정치 또는 국제 정치의 현. 

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집단 대결이 더욱 격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제. 

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 중국의 대만 공략계획 발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이 잇따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군사적 개입은 높은 핵전쟁과 세계대전 가능성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국제연. , 

합과 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 국가들은 경제적 제제와 비판성명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EU .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는 국내정치 현실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양당 대결구도 

속에 국민 여론이 분열되며 통합과 소통이 어려운 모습이다. 

이처럼 정치가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극단적 고착상태에 빠졌을 때 종교는 보편적 가, 

치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한다 냉전 이후 최고의 . 

국제적인 군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치권의 극단 대립을 해결하기 , 

위해서도 종교는 정치권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정치적으로 ,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종교는 정치권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평화실현의 모델적 실천자가 되어야 정치, 

가 평화를 지향하며 변화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전통적인 한국의 동맹이라 할 수 . 

있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을 한반도 평화서밋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초청하여 중국과 북한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

다 강한 힘의 외교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남북관계의 전통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한 미국의 . 

참석자들과 달리 훈센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완화된 접근법도 소신 있게 제시했다 또한 캄보디아 개발 사업까지 연계하여 아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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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한반도 평화방안도 언급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자적인 정. 

책과 방안을 경청하면서 한국과 관계 당사국들이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동맹국은 , 

물론 다양한 관련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국민적 

관심을 새롭게 고취시키려 한 것이다.

셋째 종교는 최근 코로나 를 겪으며 서로 분열하고 대립해온 상처를 치유하며 합심하여 우, 19

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을 중심으로 이번 한반도 평. 

화서밋에서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성공회 천도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대표하는 , , , , , , 

종교지도자 명이 초종교합수식을 거행했으며 폴라 화이트 목사가 평화기원의식을 집전했다14 , . 

한반도 평화의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간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된 실천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된 종교의 힘은 정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평화로 나아가게 할 수 . 

있다 서로 공통가치를 중심으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종교간 관계를 형성하여 자종교 성. 

장중심의 이기적 행태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신학적 비전은 공생 공영공의주의를 바탕으로 하, · · ‘

늘부모님 아래 인류한가족 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 메시아 정치를 실’ . , 

현하여 인류가 형제자매로서 참사랑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하늘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류의 통일을 전제한 정치신학적 이상주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하여금 한반. 

도와 세계의 평화 이슈에 정치적으로 적극 참여하게 한다 현실적으로 헌법상의 국교금지 원칙. 

과 종교 자유의 원칙을 따르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가 인류의 보편적 이상을 좇아 작동할 수 , 

있게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종교의 정치적 역할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다자적인 접근을 . 

통해 평화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와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 

은 정치지도자들과 각국의 국가체제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체제에 달렸다 년 월 일 세, . 1991 12 6

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총재 문선명한학자와 북한 주석 김일성의 만남은 한민족이 중심이 된 ·

비핵화 합의와 남북 교류협력 합의를 도출했다 후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교류는 활성. ·

화되고 한 때 북한은 비핵화의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꿈꾸는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신통일한국 은 아직 현실이 ( )神統一韓國

되지 않았다 종교는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독자적 세력이 아니다. .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보편적 이상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실의 , 

세계가 올바른 정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곁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세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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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정치적 소셜파워 역할과 과제

43)

홍석훈 창원대( )

목  차

들어가며 . Ⅰ

소셜파워의 중요성과 종교의 역할. Ⅱ

종교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 분석. ·Ⅲ

나가며 소셜파워 관점에서 종교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 : Ⅳ

들어가며. Ⅰ

정교분리 원칙은 서구 민주주의 와 시민사회 발전으로 인해 ‘ ’ (Liberal Democracy) (Civil Society)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종교가 사회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 역시 국가권력. 

으로부터 보장 받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정치과 종교가 상호 분리 불간섭 원칙은 이상. , 

적이지만 정치와 종교는 시민사회의 기본 철학과 이념을 형성하는데 상호연관성을 갖는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종교는 정치에 많은 연관성. , 

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돌아보면 특히 민주화 이전 역대정권들이 종교. 

를 활용 또는 통제하에 정치적 지지를 받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특정 정. 

부의 협력을 통해서 종교 기반을 확장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또한 정치참여 문제에 있어서 선거에 대한 종교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 

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은 개개인의 정치 참여 주체의 자격과 역할을 담보하는 것으로 개, 

인의 정치적 인식 형성에 종교가 관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종교의 힘을 배경으로 정치적 참여. 

학술회의 발표문으로 인용이나 발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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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는 성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성. 

향을 분석할 때 종교 역시 중요한 요인이지만 선거의 중요 변수로서의 종교는 단순히 각 종교

별 차이뿐만 아니라 교파별 또는 개별 신자들의 신앙과 헌신의 깊이에 따른 종교 갭, ‘ ’(religion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교를 중심으로 국내 정치적 참여와 사회 영향력gap) . 

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연구에서 종교의 정치참여 문제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깊이 다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종교의 정치적 역할을 대선과 관련지어 살펴보. 

고 최근 종교의 정치적 역할의 비중과 소셜파워 의 관점에서의 종교의 정치 역할, ‘ (social power)’

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소셜파워의 중요성과 종교의 역할. Ⅱ

세기 정보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은 국가행위자에 대한 다양성과 인식이 중요하게 21

다루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 행위자는 국가라는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사회구성원개인과 집단. ( )

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국가의 국내외 정책 역시 국내정치를 반영하여 어떠한 선호도‘

를 가지고 실질적 행위들을 펼쳐나간다는 이론에 주목해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preferences)’ . 

가내부의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인식이 반영되어 국가정책에 표출되어 나가는 행태들은 특정 

국가가 민주화 제도를 발전시킬수록 중요하게 관주될 것이다 는 국가정책 . Robert Jervis(1976)

행위에서의 인지론적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는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인식(cognitive) , 

이미지 신념과 의도은 외교정책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개인적 인식은 역사적인 경( , ) , 

험과 타인과의 교류에 의한 직관과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1) 이처럼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될수록 국가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개인의 인식은 매우 중(Liberal Democracy) 

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제정치에서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중동에서 시작하는 반미감정이 대두되면서 하드 , ‘

파워 와 소프트 파워 와의 관계설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에서 언(hard power)’ ‘ (soft power)’ . 

1) 로버트 저비스는 정책결정자는 역사적 기억과 분석에 의해 그들의 인식이 형성되고 외교적 결정상황에서도 상대방국가에  

대한 자기의 인식에 의해 외교적 결정을 내린다고 말하고 외교결정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개개, 

인의 정책결정자 인식론 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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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미국의 년 테러는 더 이상 군사적 경제적 압박으로 시작하는 하드파워에만 집중2001 911 , ‘ ’

해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미국의 자성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된 소트프 파워라는 ‘ ’

개념은 조셉 나이 에 의해 강조되었다 조셉 나이는 그의 책에서 약소국들이 핵무(Joseph S. Nye) . 

기를 가짐으로써 핵억지력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강국들이 자국의 민족주의를 강

조하면서 정치적으로 기존의 강대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 

지속적으로 세계문화를 이끌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소프트 파워에 집중해야만 한다‘ ’

고 피력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란 자국이 바라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원하게 하는 것으로 타국. ‘ ’

에게 자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하고 문화와 가치 제도 등을 전파함으로써 국가간 협력을 도출, 

한다는 이론적 논지를 가지고 있다 조셉 나이 는 최근 국가(Joseph S. Nye Jr, 2002). (Joseph S. Nye)

의 국력의 요소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와 함께 국가 내부의 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 

향력을 중심을 주요 변수로 바라보는 소셜파워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력을 키우‘ (social power)’ , 

기 위해서는 스마트파워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mart power)’ .            

한국은 중견국에서 글로벌 리더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과의 물리적 차원에서 힘의 

열쇠를 극복하고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와 구별되는 소셜파워, ‘ (social 

가 필요하다 소셜파워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합리적 기제에 의해 국제사회power)’ . 

가 인정할 만한 정통성 있고 바람직한 규범과 가치를 창출하고 정착시키는 힘을 말한다(Peter 

중van Ham 2010).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주체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 사회단체 기업 국제기, , , , , 

구 등 비국가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협치의 외교적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도 소셜파워 역할도 중요시 되고 있다 햄 는 . (Peter Van Ham) “Social Power in 

에서 지방정부 가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를 연결International Politics(2000)” (the local governments)

하는 중간 파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양자의 신뢰와 정통성을 부여한“ (in-between powers)”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기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발전 상황을 주시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 21

체 시민사회와 개인들의 역할과 권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국, . 

가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개인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건전하고 합리적 정치 인식 발전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 속해있는 다양한 주체는 각각의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 ‘ ’ 

지역 주체는 지자체 또는 도시 정부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의 민간영역이 포함된다 따라서 삶, , . ‘

의 질 향상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치 정책 선호도 ’ . , 

형성에 있어서 종교를 통한 인식 형성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또한 중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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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치활동 이외의 각 지역의 지자체 시민사회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주체, , , NGO 

를 이루는 각 개인적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 , 

선택에 있어 개인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소셜파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 

물론 종교와 정치 분리는 시민사회 확대와 민주주의 제도 확립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종교의 , , 

영향력 확대는 소셜파워 증진과 정치적 선택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교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 분석. ·Ⅲ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1. 

근대사회의 사회계약에 따라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종교는 여전히 공적 영

역으로 진입하고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부정적인 역할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 

카사노바의 주장이 있다 일례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제 헌법 수정안을 통해 종교의 탈정치화. 2

를 선언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침공 등에서 보여주듯이 종교가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제네바 협정에서 금하고 있는 포로 고문을 지지하기까지 하였다, . 

또한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은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

기도 했다. 

이러한 종교의 탈사유화와 함께 나타난 종교의 공적 재등장에 대하여 카사노바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하나는 담론 모델로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공적 담론의 장에 진입하여 담론 . 

이슈를 제기하고 비종교적인 시민사회 구성원들과도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사회적 동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 담론의 장을 거부하거나 이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 

투쟁적 모델이다 담론 모델의 예로 중남미 등지에서 가난한 원주민의 인권과 공평한 경제적 . 

분배를 위해 투쟁을 전개한 해방신학과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인권회복을 위해 활약한 폴란드, 

의 가톨릭 연대 그리고 미국의 불균등한 경제적 분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미국 가톨릭주, 

교회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투쟁 모델로 앞서 언급한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함으로

써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공립학교 기도 재개 낙태 동성애자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 , 



종교의 정치적 소셜파워 역할과 과제  ■

79

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이란의 호메이니 중심의 시아파 이슬람 등의 이슬람 근본주의 또한 . 

대표적인 투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정태식 ( 2011, 78).

종교의 정치적인 역할이 공적 담론의 장인 시민사회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암시를 준다 이는 . 

종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한계가 담론의 장에 제한되어야지 정치 그 자체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태식 문제는 정치와 종교 관계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 2011, 78-79). . 

말하면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친화적 관계를 형성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종교가 추구하는 정. 

치적 행위가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지 않고 특수한 가치에 바탕을 두었을 때 즉 종교가 주술, 

화될 때 종교집단은 정치세력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치가 특정 종교와 결합하게 될 . 

때 정치는 정치의 생명인 타협의 미덕을 상실하게 된다 정태식 참조( 2011, )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유일하게도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 또는 공적 가치

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 앞에서 . , 

무력해지는 다수의 사적 차원의 가치와 달리 종교는 절대자를 든든한 배경으로 하면서 종교집

단 자체의 존재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

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집단 즉 보편적 가치의 전개를 위한 , 

공공 사회 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대두된다(public society) .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 있어 와 의 연구는 이스라엘인들이 , Sosis Ruffle (2003)

유대교회당의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빈도가 집단에 대한 강력한 애타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집합적인 종교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집단에 대한 . 

소속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집단 내의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는 데 매우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종교적 서비스의 참여의 영향에 대해서 는 이러한 서. Irons(2001)

비스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모임을 형성하는 군중들 간에 가상의 친족의 개념(a sense of fictive 

을 형성하고 강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kinship) .

이와 함께 종교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참정권에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분석을 조사해 보았

다 미국의 경우 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균열을 주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종교이다. 2012 . 

출구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 여부가후보자 지지에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기독교인들의 후보자 지지는 오바마 대 롬니 로 나타났다 특히 년 대선에서는 42% 57% . 2008

매케인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 않았던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년에는 대 로 2012 78% 21%

롬니에 대해 큰 지지를 보냈다 또한 년에는 몰몬교도인 롬니의 출마로 몰몬교도 및 이들. , 2012

이 많이 거주하는 유타주 또한 과거보다 더 강한 공화당 지지 양상을 나타냈다 강한 보수주의. 

자들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이소영 2016 ( 20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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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가 있다.

년 미국의 대선은 인구학적사회경제적 균열의 양상은 대선 과정을 통해 예상할 수 있었2016

던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트럼프는 남성 백인 중장년층 유권자 대졸 미만의 유권자 공화. , , , , 

당 지지자 보수주의자 기독교인 그리고 기혼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클린턴은 여성, , , , , 

유색인종 젊은 층 고학력자 민주당 지지자 자유주의 유권자 기독교 외의 종교를 가지고 있, , , , , 

거나 종교가 없는 유권자 그리고 미혼의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이, (

소영 2016, 63).

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양 후보 지지자들의 균열2016 ,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균열 양상이 유지되거나 더 강.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과는 정반대 또는 다른 양상으로 유권자 균열이 

일어났다 특히 클린턴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젊은 층의 클린턴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반면. , 

여성 유권자들은 예상과는 달리 클린턴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일방적 지지를 , 

보낼 것으로 예상되었던 흑인 및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클린턴에 대한 지지가 년과 년 2008 2012

오바마에 대한 지지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도. 

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년보다 기독교 및 복음주의 기독2012

교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도 관심의 한 요소가될 만하다 또한 년 대선의 결. 2016

과는 이념과 정파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양극화가 견고해져 가는 가운데 상대 정당과 후보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됨으로써 모든 정치적 선택과 결정이 무조건적인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 배, 

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이소영 참조( 2016, 63).

한국에서의 종교와 정치 관계2. 

전통시대를 넘어 다종교 시대를 경험한 한국의 종교엘리트들은 그어느 때보다도 생존을 위

해 정치엘리트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한편 변화시대의 정치엘리트들은 민. 

심을 얻기 위해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해방 후 한국의 정치와 . 

종교의 관계는 매우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고 할 수 

있다 송운석 김경태 송운석 김경태 는 이승만장면정권국가발전기( · 2014, 338-339). · (2014) 1. - ( ), 2. 

박정희전두환 정권경제발전기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정치발전기 이명박 - ( ),  3. - - - ( ), 4. 

정권 이후 문화 복지기 로 나누고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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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방이후 한국 정치 종교 상호작용 관계 송운석 김경태 < -1> ( · 2014, 355)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부의 종교에 대한 간섭과 제재는 거의 사라지고 한국의 종교, 

계는 과세나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 세계에서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교집단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종교는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서 그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력. , 

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강해진 영향력이 과연 일반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 

로 비춰질 것인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 종교단체의 공신력은 시민. 

단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종교의 정치적 참여 역시 일반시민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 

되고 있는 실정이다송운석김경태 ( · 2014, 358).

최근 한국캘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에서 종교의 영향력 분석은 매우 중요한 시‘ (1984-2021)’

사점을 준다 종교인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세대로 갈수록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성. 

을 보여 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년 월 전국제주 제외의 만 세 이상 명에게 과거에 . 2021 3~4 ( ) 19 1,500

비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지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 

그 결과 가 과거와 비슷하다 는 감소하고 있다 는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54% ‘ ’, 28% ‘ ’,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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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교인 비율과 종교 분포< -2> 2)

조사에 의하면표 참조 년 현재 한국인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 -2 ) 2021 17%, 16%, 

다 연령별로 보면 불교인 비율은 대 내외 대 대 이상에서는 내외로 6% . 20·30 5% , 40 11%, 50 25%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불교에 비하면 개신교인 대 이하 대 대 이상 과 천주교. (50 10% ; 60 23%)

인전 연령대 의 연령별 분포는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다 종교 분포에는 지역별 특성도 ( 3~8%) . 

있다 불교인 비율은 부산울산경남 과 대구경북 에서 높고 개신교인 비율은 영남 . / / (32%) / (24%) , 

2) 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검색일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 2022
년 월 일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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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지역 대 초반 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 종교의 특징이 정치적 (20% ) . 

성향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추후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즉 종교적 특성에 따라 . ,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3> 3)

3) 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검색일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 2022
년 월 일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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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년 이래 처음으로 종교의 사회. 1984

적 영향력 증감 의견이 뒤바뀌었다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년대 약 에서 . ‘ ’ 1980 70%

년 년 년 로 줄었고 이후 년 만에 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1997 59%, 2004 54%, 2014 47% , 7 30% . 

반면 감소하고 있다 는 응답은 년대 약 년 년 같은 기간 , ‘ ’ 1980 10% 2014 19% 2021 28%, → → 

과거와 비슷하다 는 미만 로 늘었다‘ ’ 10% 34% 54% .→ →

한국인이 느끼는 종교의 영향력은 년까지 확장세 년 지금은 답보 축소 쪽으로 기2014 , 2021 ·

울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 

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는 응답을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은 년 . ‘ ’ 2014 59%

에서 년 로 불교인과 천주교인은 약 에서 내외 비종교인은 에서 로 2021 26% , 50% 20% , 40% 15%

줄었다.

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4> 4)

4) 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검색일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 2022
년 월 일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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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교의 영향력에 대한 추세< -5> 5)

또한 요즘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 준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점 척도 매우, (4 ), ‘( +

어느 정도 도움 준다 는 응답이 년 에서 년 로 하락했고 별로 전혀 도움 ) ’ 2014 63% 2021 38% , ‘( + ) 

주지 않는다는 에서 로 늘어 년 사이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긍부정 인식이 반전’ 38% 62% 7 ·

했다 표 참조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관해서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시각차가 뚜렷하며( -4, ). , 7

년 사이 그 간극이 더 커졌다 종교인은 대체로 종교가 사회에 도움 된다고 보지만개신교인 . (

년 년 천주교인 불교인 비종교인의 는 부정2014 87% 2021 80%, 79% 65%, 67% 59%), 82%→ → →

5) 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검색일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 2022
년 월 일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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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종교가 도움 된다는 응답은 년 대비 종교인에게서 포인트 내외 비종교인. 2014 10% , (48%

은 포인트 감소했다 표 에서 나타났듯이 종교인에게 종교의 사회적 기여도가 18%) 30% . < -6> , →

높은 것으로 반면에 비종교인은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종교인에게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호의적이며 비종교인에게 . ,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부정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종교의 사회적 긍정적 역할< -6> 6)

종합적으로 종교인의 비율은 노년층으로 올라갈수록 늘어나고 종교인의 인식은 종교가 사회

의 긍정적 역할이 크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삶의 경험이 늘수록 종교의 사회. 

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종교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가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험적 데이. 

터에 기반한 고찰로는 선거를 통한 종교의 간접적인 정치참여에 관한 것이다 년 직선제 . 1987

실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종교계는 부정선거 감시 정책 검증 유권자 의식 개혁 등 공명선거 , , 

운동을 적극 전개했으며 이러한 정치참여와는 별도로 종교 가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선거에, ‘ ’

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가 고찰되었다 전명수 최현종은 ( 2014, 36). 

년 대통령 선거에서 종교적 요인이 대선에서의 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자료의 분석 결2012

과 불교 보수 개신교중도 보수 가톨릭무종교층 진보로 요약했다 최현종 정재영- , - , · - ( , 2013: 143). 

과 장형철은 미디어를 통해 등장한 대통령 후보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면서 

여권 후보자에 대해 개신교 보수진영은 지지와 지원을 정의구현사제단을 포함한 가톨릭과 개, 

6) 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검색일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 2022

년 월 일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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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 진보진영은 비판적인 입장을 불교계는 거리를 두면서 지지와 비판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정재영장형철( · , 2012: 57-68).

이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후보자 종교의 영향력 특정 종교와 정당별 밀착은 점점 ,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 종교 자체의 정치적 위상이나 영향력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종교계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특정 종교를 넘어 각기 연대를 형성.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교보다는 종교성이 선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 ’ ‘ ’

추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술한 미국에서 더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교와 정치. ‘ ’ 

관계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교회와 같은 종교적 공간의 . 

정치적 역할이 선거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종교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되는 지표가 나온 바 , 

있다전명수 년 제 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갤럽의 예상 득표율에 나타난 종( 2013, 87-88). 1987 13

교별 지지율 추정을 살펴보면 불교신자인 노태우 후보는 불교신자 에 비해서 개신교신( ) (45.4%)

자 천주교신자 에 게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각각 개신교(21.1%), (17.1%) . , 

천주교 신자인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개신교신자김영삼 김대중 와 천주교( 34.9%, 36.6%)

신자 김영삼 김대중 에 비해서 불교신자 김영삼 김대중 에게서는 낮( 34.7%, 37.6%) ( 24.5%, 20.1%)

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조선 년 월호 특히 종교와 관련하여 김영삼 ( 1998 1 , 161). 

후보가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부산과 경남에서 당초 기대했던 몰표를 얻지 못하고 의외로 고

전하였던 것이 부산 경남에 불교 신도가 많은 사실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 지역, . 

의 많은 불교 신도들이 같은 지역 출신의 개신교신자인 김영삼 후보가 아닌 같은 불교신자인 

노태우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설명이다박주영( , 1994: 126-129).

그러나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종교가 적어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는 보고는 나와 있지 않다. 

년 대선 직전 개신교 목사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월간 목회와신학 이 서울경기지1992 , ·『 』

역의 평신도 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후보 지지 기준으로 국가경영능력8 45

도덕성 민주화 기여도 등을 꼽은 반면 만이 기독교인을 지지 기준(38.3%), (14.1%), (12.8%) , 7.1%

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가 비도덕적인 기독교인보다는 도덕적인 비기독교인. 68.1% ‘ ’ ‘ ’

을선택하겠다고밝혀후보자의종교가큰변수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 는 교회가 신자. 47.4%

들의 정치의사 결정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했다서화동 에서 재인용 평신도( , 1997: 380 ). 

들의 이러한 응답은 선거에서 특정 종교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마도 지역주의‘ ’

일 것이다 반면에 종교 변인은 강력한 지역주의에 의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 

반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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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맞이한 상태에서 치러진 년 대선에서는 직전 선거에서 김영삼에게 패했던 IMF 1997

김대중이 당선되고 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의 당선으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였, 2002

다 두 차례에 걸쳐 정권을 빼앗긴 보수 진영은 잃어버린 년 을 외치면서 년 대선 승리. ‘ 10 ’ 2007

에 사활을 걸었다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오면서 장로 대통령론. ‘ ’

이 다시 등장했다 한기총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이르기까지 보수 개신교의 주요 단체는 모. 

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에 임했다 수많은 교회가 이명박의 이름과 사진이 걸· . 

린 현수막을 내걸고 공공연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부흥회 설. 

교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가 “ .”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보수 개신교가 쏟은 열정을 고려할 때 당선 이후 이명박이 소위 고소영 고려대소망교회영‘ ’( · ·

남 내각을 구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개신교가 배출한 세 명의 장로 대통령) . 

은 자랑스럽기는커녕 각각 부정선거망명 국가부도 부패감옥행에 연루된 부끄러운 ( ), (IMF), ( ) ‘

장로대통령 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년 대선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접속은 계속되었다이’ . 2012 (

진구 새누리당 대선 캠프는 박근혜 후보를 돈독한 불자로 묘사한 만화책을 제작하여 2022, 15). 

사찰에 배포하였다가 불교계 일각에서 문제가 되자 급히 수거하였다. 

년대 이후 대선 정국에서는 신천지와 관련한 논란이 종종 일어났다 년 대선 국면에서2000 . 2007

는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이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일 신천지 장로가 대선 캠프에서 활동, 

한 일 신천지 지도부가 신도 만여 명을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일 등이 드러, 1

나면서 논란이 일어났고 년 대선에서는 신천지 수석 장로의 새누리당 상임고문 활동 이력과 , 2012

박근혜 후보 캠프 행정자치조직위원장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이진구 ( 2022, 17).

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일순간2012 -

에 몰락했다 국정농단의 거대한 면모가 드러나면서 집권 여당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년 봄에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수월하게 당선될 . 2017

수 있었다. 

최근 대 대선을 두고 대선후보들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된 논란도 등장하고 20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선 토론에서 손바닥에 한자 글씨를 쓴 채 참석하여 이른바 . TV

왕 자 논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윤 후보가 무속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 ( ) ’ . 王

제기되었고 한 역술인이 그의 멘토로 지목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후보는 단순한 재미, . 

로 해당 역술인의 영상을 감상하고 그를 만나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그 후 윤 후보는 개신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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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주술과 역술을 미신으로 간주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행동으로 보

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에 비유하고 이를 . ‘ ’

징수하는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을 두고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재명 더불‘ ’ , 

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조계종을 예방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종교계와의 충돌에 부담을 느낀 당. 

과 후보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 

차별금지법 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워 유보적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기독교계를 의식하‘ ’ ‘ ’

여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 대선 레이스에서 두 후보의 행보는 달. 20

랐지만 공통점도 엿보인다 자신의 소신과 종교적 입장보다는 선거의 유불리 입장에서 거대 종. 

교의 눈치를 보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번 제 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 이유가 종교적 20

요인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표 참조 하지만 종교계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 -7, ). 

없다 종교인들의 사회 정치적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종교인에게 종교. , 

의 부정적 인식은 특정 종교의 종교 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표 대통령의 선택 이유< -7> 7)

7) 출처 한국갤럽데일리 오피니언 제 대 대선사후 조사 한국갤럽 : 20 ( ), https://www.gallup.co.kr/dir/GallupReport/Gall

upReport(20220311)_%EC%A0%9C20%EB%8C%80%EB%8C%80%EC%84%A0%EC%82%AC%ED%9

검색일 년 월 일B%84%EC%A1%B0%EC%82%AC.pdf ( : 2022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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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적 이슈는 종교의 이념과도 관계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논쟁이 되는 이슈 . 

중에는 동성애자 결혼 낙태 줄기세포처럼 인권이나 윤리의 측면에서 다룰 수도 있고 종교적 , , 

측면에서도 접근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의 결. 

정권을 쥐게 될 입후보자들이 그들의 입장을 좀 더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최고 . 

정책결정자의 인식도 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가며 소셜파워 관점에서 종교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 : Ⅳ

현대사회에서 종교와 정치의 일반적인 관계는 정교분리 즉 정부가 종교에 대하여 철저히 중, 

립을 지키며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종교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부의 . 

선택이다 반면에 종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교가 현실의 모든 . 

정치문제를 정치 지도자에게 맡기고 이에 무관심은 사회적 역할을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비판

을 받고 있다 세기 정치 주체의 다양화와 민간사회의 정치력 확대는 종교를 분리해서 설명. 21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정치적 인식 과정 형성에서 종교의 역할은 간과할 . 

수 없다 벨라 가 주장한 것처럼 종교가 자신이 추구하는 초월적 이상에 비추어 . (Robert N. Bellah)

현실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도전하고 비판하며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과정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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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는 학습의 과정을 거치고 따라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벨라 바로 이러한 ( 1981, 164-175). 

점에서 정치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명수 소셜파워가 국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금 종교의 ( 2013, 96). , 

사회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치 사회적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한국에서 성숙한 시민사회가 발전될수록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와 정치참여는 일반 , 

국민에게도 많은 동기가 부여되고 있음이 감지된다 민주주의 발전은 종교와 정치 간의 대립을 . 

넘어 점진적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어렵고 분리될 수도 없. 

는 또 하나의 이유는 종교신자를 포함해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치

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성이 투표성향에 큰 역할을 한다면 종교기관과 종. 

교지도자들은 정치참여에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에 최근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면서도 다른 한편 특히 . 

종교가 정치인이나 사회 일반의 도덕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서 사회정화나 정치발전에서의 종교

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노길명 또한 종교가 소셜파워에 ( , 2002: 23).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보이지만 그 참여의 목적은 종교 그룹의 권력 장악이나 

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종교적 가치로서 도덕성과 공동체성의 고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원규 여기서 보편적 가치는 편파적 관점이 아니라 ( , 2013: 54).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가치여야 하고 그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 

한 종교 그룹의 도덕성 강조는 다른 민간단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발생된다 종. 

교 그룹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세력화를 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비종교인에 대한 

종교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건전한 종교의 발전에도 저해할 수 있다는 것도 염

두해 두어야 한다.  

결국 종교는 인류 공통의 평화 가치 확산과 정치사회 내부의 평화정책 추진에도 연동될 수 , 

있으며 나아가 종교 활동의 건전성을 높여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 지속가능성의 순기능을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소셜파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소명의식도 필요하다는 . 

점이다 여기에 타 민간단체 과 달리 이중적 가치 기준을 갖는다는 점은 불합리할 수도 . (NGOs)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전한 종교의 정치적 참여와 환류 기능은 평화의 보편적 가치 하에 인류. 

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소셜파워의 증진에도 도움이 ,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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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종교와 종교적 정치 공유된 현실과 존재 : 
정당화의 종교 에 대한 토론문

<<

이유나 서울대( )

심형준 선생님의 글은 대선과 맞물려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진 상‘ ’

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이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 

만 종교학 분야에서 등장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 . 

선생님의 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왜 종교와 정치인가를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다른 영역인 종교와 정치가 어떤 이유‘ ’ . 

에서 만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아마도 현. 

상을 분석하는 일이겠지만 이 글은 종교와 정치가 각각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추적하는 정, 

공을 선택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종교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합니다 근대 이후 체계화된 종교가 권력 질서에 . 

대해 정초적인 위상을 갖게 되고 이후 사제와 종교집단이 정치 행위자로 기능하게 되는 역사, 

적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특히 에서 종교의 정치적 특성을 인지 체계 진화의 관점. 2.3.

으로 설명하는 점이 이 글이 가진 독특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종교활동이 생존의 문제이, 

자 존재를 긍정하기 위한 테크닉임을 주장합니다.

장은 정치의 종교적 특성을 밝히면서 언론과의 관계와 메시아적인 정치가에 주목하는데요3 , . 

가짜 뉴스의 등장 이면에 정치가 믿음이라는 동력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세속 국가에서 정치, 

가들이 가진 메시아적 속성을 트럼프 시진핑 박정희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 , 

다 또한 에서 필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칼 슈미트의 정치적이라는 개념을 존재. 3.3. . ‘ ’

의 지속을 위한 폭력의 정당화로 파악합니다 이 또한 존재의 지속을 위한 선택의 결과라는 생. 

물학적 존재론과 연결됩니다 종교의 정치적 특성 그리고 정치의 종교적 특성은 진화된 본성의 . 

강고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진화된 . 

본성이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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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서는 현대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정치와 종교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지를 묻고 ‘ ’ 

그 전망을 제시합니다 공유된 현실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각 종교의 역량에 의문이 들지만 의. , 

사결정 과정에서의 종교단체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지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글이 마무리됩니

다.

큰 배움의 기회를 주신 심형준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논평, 

의 소임을 해보고자 합니다.

논문에 등장한 그림 의 표를 보면 미신 사이비 담론이 가진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1. 1 , 

수 있습니다 이 표가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 흥미로운데요. ‘ ’ . 

다른 내거티브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속 요인에 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 ’ 

경향을 보입니다 같은 조사의 다른 항목에서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 ‘

투표하는 것이 좋다는 선택은 에 불과했고 목사의 정치적 발언참여 항목에서도 ’ 37% , ‘ / ’

정도가 목사의 정치적 언행은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자제53%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1) 이 통계의 내용만을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개신교인들 

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영향력도 무속의 . 

타자 담론도 그들의 정치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종교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종교계의 현실적인 선택지이자 역할로 제시되고 2. 

있습니다 이미 종교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 

부분을 지적하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 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 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8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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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에 대한 토론문

<<

오희일 선문대( )

종교와 정치의 상호관계 담론은 인간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구조를 크게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궁극실재 의 뜻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는 종교라면 궁극적으로 정교일치의 . ( )神

형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의 뜻을 대변하는 도구로서의 종교가 정치권력과 연결되어야. 

만 그 뜻을 실질적으로 펼쳐나가는 길이 열리고 그 뜻을 사회구성원들의 삶 속에 녹여내도록 , 

하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종교신학적으로 말하면 만인을 자종교의 영향권 . 

안으로 귀속시키려는 지극히 배타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말처럼 중세유럽사회는 교황권의 절정기였다 세기경 로마제‘ , ’ , . 4

국 말기부터 교황이 세속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중세 전성기, ‘ (High Middle 

라 불리는 세기경에는 교황이 당시 사회의 유일한 지배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Ages)’ 11-13 . 

러다가 세기 말부터는 교황권력이 서서히 쇠퇴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교황과 세속적 정치13 , 

권력과의 갈등관계 교황청의 부패 인본주의적 철학사조의 대두 등이 있었다 이처럼 중세유럽, , . 

사회를 중심한 기독교 역사의 전반적 흐름을 살펴볼 때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놓고 다채로운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 

성찰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상황은 어떤가 정치형태의 최종 귀착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민주주의정체는 기? 

본적으로 정교분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교를 인정, 

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시대적 추세와 발맞추어 종교 . 

영역에서도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기독교 안에서도 전통적 배타주의와 맥을 달리하. 

는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 

있는가 정치 영역에서 정교분리 종교자유보장 국교금지 등의 원칙이 제시되고 또 종교 영역? , , , 

에서조차 종교의 획일화를 저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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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종교와 정치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평행선만 달리는 불가근불가원‘ ( )’不可近不可遠

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발표자는 발표문의 장에서 코로나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2 19

되고 있음을 논하였다 최근 국내의 몇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근거로 종교가 종교 고유의 영역. , 

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영역에도 개입하여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반·

응과 이에 따라 종교가 직면하게 된 위기적 상황을 조명하였다 한국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 

정확한 진단이라 생각된다. 

장에서는 가정연합의 정치이념으로서의 공영주의 를 다루었다 가정연합 정치신3 ( ) . 共榮主義

학의 이상주의적 지향점은 하나님의 직접통치 이자 메시아 정치 임을 밝히면서도 실제에 있“ ” “ ” , 

어 가정연합은 그러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 면에서 상당히 현실주의적 태도를 견지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승공운동과 세계평화운동으로 대표되는 현실주의적 활동사례들을 소, 

개하였다 이러한 가정연합의 활동들은 정부의 공식적 외교가 아닌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세계. 

평화를 꾀하려는 트랙 외교 또는 멀티트랙 외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 2 ’ ‘ ’

적이다.

년 현 시점에서 가정연합의 그러한 현실주의적 노력의 결정타라고도 할 수 있는 2022 , ‘2022

한반도평화서밋을 장에서 소개하였다 한 종교단체가 주도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이’ 4 . 

내믹한 행사였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싶을 정도로 파워풀한 , 

행사였다 따라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고도 자세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발표문은 기여한 . 

바가 크고 시의적절하다 또한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물론 비록 행사에 참여. , 

했더라도 행사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살피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그것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도 본 발표문의 가치가 더해진다 이에 본 발표문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 

하는 본 학술대회의 발표문으로서 합당하고 유의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 

해당 주제에 관한 발전적 논의와 지속적 소통을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남겨보고자 한다.

첫째 발표문의 장에 관한 질문이자 종국적 미래 에 관한 질문으로 이상과 현실과의 접점, 3 ‘ ’ , 

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발표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직접. “

통치 와 메시아 정치 라는 표현은 종교신학적으로 보면 가정연합이 갖는 강경하고 배타적인 ” “ ” ,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성으로 보면 왕권신수설, (王權神

에 기초한 절대왕정 또는 신권정치 를 지향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가정연합은 ) ( ) . 授說 神權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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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이념적 목표지점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동시에 그것을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뛰, “

어넘어 즉각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려 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 “

수수작용 을 통해 하나씩 한걸음씩 수수법적으로 현실을 포위해 들어” “ (one by one), (step by step) 

가 려 하는 것이다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 상호협력을 통해 평화세계를 이루 려 하는 가정” . “ ”

연합의 태도는 정교분리에서 정교 상호협력 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정교일치로 나아가고‘ ’ ‘ ’ ‘ ’

자 하는 입장으로도 이해된다 종교는 이상을 추구하고 정치는 현실을 직시한다 할 때 이상을 . , 

추구하는 종교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정치적 활동에 

주력하려는 가정연합의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 

있지만 동시에 향후 이상과 현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나지는가 하는 의문을 낳기도 한다, . 

이는 비현실 로서의 이상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지점에 관한 질문이며 가정연합이 지향하는 ‘ ’ ‘ ’ , 

새로운 형태의 하늘편 민주주의 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지점에 관한 질문이다 그동안 종교“ ” . 

로서의 가정연합이 정치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왔다면 반대로 앞으로는 정치 쪽에서도 , 

종교 영역과 관계 맺는 방식을 놓고 작은 변화라도 고려해주어야만 비로소 일방적이지 않은 

수수 의 관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토론자의 막연한 의견도 곁들여본다( ) .授受

둘째 발표문의 장에 관한 질문이자 가까운 미래 에 관한 질문으로 한반도평화서밋의 다, 4 ‘ ’ , ‘

음단계가 궁금하다 가정연합이 지향하는 이상세계의 실현 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 . 

는 데 한반도평화서밋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후속적 실천 같은 것, 

이 있는가 또한 해당 행사에서 연사로 세워진 각계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일? 

관되고 공통적인 부분도 많았으나 약간의 차이점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연설의 내용들은 어떻, 

게 통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재 한국정치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메? 

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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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정치적 소셜파워 역할과 과제 에 대한 

토론문

<<

현승수 통일연구원( )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전제로 종교와 국가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음 세 가지 , , 

과제가 제기됨.

첫째 종교의 정치화 정치의 종교화임 논고의 필자도 지적했듯 대선 국면에서 특정 교단이, , . , 

나 종교 관련 이슈가 선거와 정치에 연계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기독교 전통이 . 

강한 미국과는 달리 특정 종교의 전통적 우위가 인정되지 않고 종교의 다원성이 상당 정도 진, 

척된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이슈가 정치와 선거판의 핫이슈로 등장하는 현상은 대단히 특이하다 

할 수 있음 주로 정치인과 특정 종교 또는 교단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 , 

특정 종교 편향으로 간주하는 타 종교 및 교단의 비판과 공격이 뒤를 잇는 식임 시민들 사이.  

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터져 나옴 그러. 

나 일부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 행태와 특정 후보 및 정당 지지자들 사이의 과도한신앙에 , (

가까운 감성 정치가 선거와 정치판을 뒤흔드는 기현상이 반복 연출되면서 한국 정치 문화의 ) 

주목할 만한 특이 현상으로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임 흔히 종교의 정치화와 정치의 종교화는 . 

정교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슬람권이나 기독교 보수주의가 만연한 미국의 사례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한국이라는 정치 공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 

생각됨.

둘째 종교가 한국 사회 내에 축적된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공동체 통합이라는 본, 

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한국 사회의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및 정치 . , , 

성향에 따른 분열 양상에 대해서는 굳이 사례나 통계를 가져오지 않아도 심각한 수준임을 납득

하기 어렵지 않음 과거 군부 독재 아래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시급했던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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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교가 정의구현이나 정치 개혁과 같은 정치 이슈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었고 나름의 역, 

할을 통해 성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러나 상당 수준의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지금의 한국은 . 

다양성이 분열과 혼동되고 자유가 독선과 뒤섞이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이 당면 최대의 과제로 , 

부상했음 더욱이 일부 종교와 교단은 타자에 대한 적대감을 신앙고백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 

형국임 따라서 사회 통합에 대한 종교계의 각성과 역할이 시급하며 종교가 돌봄과 정의의 균. , 

형과 공존을 추구하면서 공공성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셋째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종교의 쇠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 ? 

세계화와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 안에서 종교의 쇠퇴가 뚜렷이 목격되고 있음 퓰리처상을 . 

수상한 총 균 쇠 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종교의 기능과 생존이 깊은 상관관계를 갖, , , 『 』

는다고 주장함 그는 현재 스칸디나비아에 위치한 국가들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고 전쟁이나 테. 

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의 일요일 예배 참석률은 에도 미치지 못하며 영국도 비슷하지만 반10% , 

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종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부강한 , , 

국가인 미국 내에서도 지역차가 심해 가난한 지역일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함, .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인류가 더욱 번영하고 인류 대부분이 

삶에 만족하게 된다면 종교는 계속 쇠퇴하게 될 것이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번영하, , 

지 못해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종교는 강성해 질 것으로 예상함 한국의 특히 . 

젊은 세대의 종교 이탈 현상에 관해서는 논고의 필자도 갤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있음 기성 종교가 기존의 교리 해석과 포교 방법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 , 

유지하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종교의 건강한 사회적 역할을 논하기 . 

위해서는 종교의 변용 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  



등재학술지 평화와 종교 제 호의 원고를 모집합니다13 .

안녕하십니까?

한국평화종교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등재학술지 평화와 종교 제 호 연구논문을 아래와 13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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